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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에서 나는 소위 ‘대승경’의 초기 창작자가 그들의 문헌을 ‘vevulla /

vaitulya / vaipulya (Pāli vedalla)’로 이름했고, 그런 이후에야 이러한 경

명이 대승경전(mahāyānasūtra)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초기 한역 

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 경전목록집 역시 조사함으로써, ‘vevulla’(2세기)에

서 ‘vaitulya’(3세기∼616년), 그 후에 ‘vaipulya’(5세기 이후), 그리고 마

침내 ‘mahāyānasūtra’(5세기 이후)로의 이행을 논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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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의 원형이 ‘*vedulla’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vedulla는 vaitulya (> vetulla > *vedulla)에 해당하는 중세 인도형으로, 

‘같은 종류’가 ’아닌’(vi), 즉 ‘비정상적인, 특이한’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 

‘*vedulla (Pāli vedalla)’라는 명칭은 인드라신과 부처님, 혹은 제자들 사

이처럼 아랫사람과 윗사람 사이의 반복되는 문답으로 구성된 ‘비정상적인’ 

경전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아마도, 새로운 경전을 창작한 자들은 그들이 

전통적인 경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과 형태를 가진 독특한 문헌을 창작하

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을 ‘필적할데 없는, 비할데 없

는’을 의미하는 ‘*vevulla, vaitulya’로 명명했을 것이다. 

586년에 편찬된 대방등대집경은 ‘vaitulya-겸-mahāyāna’ 경전들의 

모음집처럼 보이는데, 이 모음집에 다양한 불교 학파들을 기술한 구절이 있

다. 그들 중 대중부와 관련한 기술은 다른 학파가 부정적으로 기술된 것과 달

리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이 ‘vaitulya-경전’의 창작자가 

대중부에 속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부와 팔천송반야, 법화경, 삼매왕경, 대승대반열반경, 십지

경과 같은 경전들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지적되었다. 대중부와 파탈리푸트

라의 대승 사이의 긴밀한 관계 또한 기록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논에서 대승

경전을 인용한 나가르주나, 찬드라키르티, 샨티데바, 그리고 아티샤는 대중부

의 승려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바수반두는 설일체유부의 승려였으며 설일

체유부 교리의 개요서인 아비달마구사론을 썼으나 이후에 몇몇 대승경의 

주석들 역시 저작했다. 이러한 그는 ‘설일체유부로부터 낙오’한 자로서 설일

체유부의 아비달마디파에서 비난되고 있다. 나는 또한 대승경 중 어떠한 것

도 인도 설일체유부에 의해 작성된 전체 아비달마 문헌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설일체유부논사들은 처음에는 대승불교에 대립적

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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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나는 대중부의 누군가가 새로운 경전을 창작했다고 추정한다. 

그것들은 종종 문답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불교 교리에 대해 보수적인 사상을 

비난하고, 이러한 새롭게 작성된 문헌들을 불교 경전으로서 그것들이 ‘비정상

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필적할 데 없고, 비할 데 없다’는 의미에서 

‘vedulla / vaitulya’라고 불렀다. 이후에, 그들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vaipulya’, 즉 ‘완전한 발전, 충만, 풍부함, 가득참’으로 불렸다. 훨씬 이후

에, 그들은 대승경전으로도 불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경전들을 창작하

고, 필사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표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처음에는 ‘대승’

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대중부의 일원들이었고 따라서 대승이라

는 이름이 초기 인도 비석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꽤 자연스러웠다. 훨씬 

이후에, 대승 경전들과 교의들이 훨씬 더 대중적이 되었을 때, 다른 학파에서

도 그들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을 흡수했다.

주제어: 방등경, 대승경전, 대중부, 방광, 대방광, 베달라, 바이툴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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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 연구들과 나의 지난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소위 대승(Mahāyāna)

이라고 불리는 불교 경전들의 언어와 전승방식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 프라크리트어(Prakrit: 간다리어(Gāndhārī)를 포함한 구어체)로 구

전: 기원전 1세기

(2) 프라크리트어로 구전/카로스티(Kharoṣṭhī) 문자로 프라크리트 문헌 

서사: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

(3) 프라크리트어와 혼합된 불완전한 산스크리트어: 2세기에서 3세기

(4) (불교) 산스크리트어: 브라흐미(Brāhmī) 문자로 서사: 3세기/4세기 

이후

‘대승’이라고 말해지는 불교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거나 편찬되고, 

브라흐미 문자로 서사된 것은 3세기 또는 4세기 정도로 늦은 시기였다는 것

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들을 고려한다면, 초기 대승 경전의 

기원과 (발전이 아닌) 변화에 대한 연구에는 다음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1) 초기 대승 경전들은 본래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프라크리트어였다.

(2) 그러한 경전들은 처음에는 구전되었다.

(3) 대승 경전들은 가끔 변화/변형하였다(발전된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17세기 이후의 

현존하는 온전한 산스크리트어 사본들 그리고 이러한 후대 산스크리트 사본

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산스크리트어 문헌들이 ‘원전(original text)’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며, 훨씬 초기의 한역 또는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산스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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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또는 산스크리트어겸 프라크리트어 단편들) 문헌들을 ‘개악(corrupted)’

이라고 간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종류의 오해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는 

‘Avalokitasvara’와 ‘Avalokiteśvara’이다. ‘Avalokitasvara’라는 이름

이 있는 중앙아시아의 오래된 산스크리트 단편들이 적어도 8편이 있고, 키질

(Kizil)에도 ‘(Apa)lokidasvara’가 나타나는 또 하나의 단편이 있다. 이러

한 오래된 형태들은 ‘소리들을 살펴보는 자’ 그리고 ‘세계의 소리들을 살펴보

는 자’(闚音, 現音聲, 光世音, 觀世音)로 번역한 초기 한역들과 일치한다. 

반면에 7세기, 법화경의 길기트(Gilgit) 사본에서 처음 나타난, 새로운 형

태의 ‘Avalokiteśvara’는 6세기 이후의 ‘세계를 자재롭게 관찰하는 자’ 그

리고 ‘자재롭게 관찰한 사람’(觀世自在, 觀自在)으로 번역한 신(新) 한역과 

일치한다. 우리는 오래된 형태들이 새로운 형태들의 ‘개악’이라고 확정적으

로는 말할 수 없다.

20여 년 전, 나는 축법호(竺法護, Dharmarakṣa) 역 법화경(286년 역)

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문헌이 프라크리트어-겸-산스크리트어(Prakrit- 

cum-Sanskrit)로 전승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법화경의 한역과 이용

가능한 모든 산스크리트 사본들을 포함한 다른 버전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루어졌다(Karashima, 1992). 나는 초기 대승 경전들의 대다수가 본래

는 프라크리트어(중세 인도어의 일종)로 전승되었거나 또는 산스크리트

어 요소들과 혼합된 프라크리트어로 전승되었고, 후에 점진적으로 (불교)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었다’고 추정한다. 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설은 새

롭게 발견된 간다리어 버전의 팔천송반야의 단편에 의해 증명되었다

(Falk/Karashima 2012, 2013). 이 팔천송반야는 탄소 연대 측정법에 

기반하여 81.1%의 가능성으로 47-1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하

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산스크리트어 형태의 불

교 문헌들조차, 여러 세기 동안의 지속적인 산스크리어화, 잘못된 역성어, 축

소, 추가, 삽입의 결과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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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경전의 원형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또는 그 전승을 추적하기 위해 초기 

대승 경전을 적절히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만약 대부분 11세기 이후로 거슬

러 올라가는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사본에만 우리 자신들을 한정한다면, 그러

한 연구들의 해석적 가치는 오히려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산스크리트 문헌

들 이외에도, 역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다른 자료들을 조

사해야만 한다. 특히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번역된, 따라서 현존하는 산스

크리트 사본들 대부분에 선행하는 한역은 필수적인 자료이다. 왜냐하면 대부

분의 경우, 번역의 정확한 시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모두 실행함

으로써, 우리는 초기 대승 경전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이로 인해 상식의 ‘안경’을 제거하고 1차 자료들을 새롭게 봄으로써 상식

의 ‘안경’을 통해 우리가 이해했던 것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초기 대승 경전들의 원형들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식’의 예들 중 하나가 ‘대승’이라는 단어다. ‘모든 사람이 부처

의 지혜(buddha-jñāna)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믿음은 소위 대승이라 불리는 경전들 모두가 선포한 것이다. 이

것이 대승 불교의 이른바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나 법화경의 두 번째 

층위에서, 법화경을 포고(布告)하기 때문에 ‘법사’(dharmabhāṇaka)들

이 시(kāvya, 즉 법화경 그 자체)를 편찬했고 이설(異說)을 공표했다는 이

유로 얼마나 가혹하게 비난받았는지 묘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들은 

그러한 모욕과 박해와 사원으로부터의 추방을 모두 견뎌내었고, 자신의 생명

을 희생하면서 부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법화경을 굴하지 않고 포고하

였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그 당시 불교 권위자들의 눈에는 아주 위험한 이

설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들의 성불 가능성을 선언하는 

법화경이 소위 대승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라는 것을 명백

하게 보여준다. 만약 그러한 대승 교리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면, 법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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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사들이 그러한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법화경의 두 번째 층위

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강인한 인내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나는 ‘부처의 지혜’가 ‘대지혜’(mahājñāna)로도 지칭되었고, 그 ‘mahājñāna’

는 법화경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흔히 ‘mahājāna’로 발음되었다고 추정한

다. ‘mahājāna’는 ‘대승’(great vehicle)으로도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그것은 ‘mahāyāna’로 잘못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또한 

‘mahāyāna 불교’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경전들의 편찬자들

에 의해 채택되었다. 아마도 법화경의 ‘화택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이중적 

의미의 단어 ‘*jāna’의 사용을 통해, ‘yāna/jñāna’에 대한 말장난이 이러한 

오해를 낳았을 것이다.

팔천송반야(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mitā, 이하 AsP로 줄임)에는 

‘mahāyāna’라는 단어가 3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36번이 첫 번째 장에 

등장한다.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mahāyāna’가 VIII장(AsP 95.13)에서 

한번 발견되고 XI장(AsP 116.32, 118.5)에서 두 번 발견되지만, 이러한 세 

번의 발견은 2세기에서 7세기 사이의 한역과 상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단

어들이 훨씬 후대에 삽입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mahāyānika’(대승에 속

하는)라는 표현은 XVI장(AsP 159.7,9,11,17)에서 4번 연속적으로 등장한

다. 만약 ‘mahāyāna’라는 개념이 AsP에 중요했다면, 이 단어는 그렇게 불

규칙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I장은 다른 부분들보다 철학적으

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서론은 책을 완전히 

완성한 뒤에 작성되기 때문에, AsP의 I장은 편찬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되

어졌다고 여겨진다.

I장에 있는 다음 에피소드는 대승이라는 개념이 팔천송반야(AsP[V] 

12.25ff. = AsP[R] 24.18ff. = AsP[W] 108.209ff.)와 이질적이라는 것

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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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의 정의에 대한 부처님과 수보리(須菩提, Subhūti)사이의 대화를 듣고서, 

존자 부루나(富樓那, Pūrṇa)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에 대

해 질문 받은, 저 존자 수보리는 대승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존자 수보리는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반야바라밀와 상관

없이 대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렇다, 오, 수보리여! 너는 반야바라밀에 따라 대승을 말

했다.’

대승을 반야바라밀과 관련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루나의 비판은, 대

승이 반야바라밀 사상과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상식’의 또 다른 예는 ‘대승경’(mahāyāna-sūtra)이라는 용

어이다. 반야바라밀 문헌들은 보통 반야바라밀경(Prajñāpāramitāsūtra)

으로 현대 작업에서 인용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그 경들은 모든 산스크리

트 사본들과 티베트역 본에서 ‘sūtra’라는 단어 없이 ‘∼Prajñāpāramitā’

라고 이름 붙여진다. 누군가는, 한역에서는 그것들이 경(經)이라고 이름 붙

여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식’의 또 다른 함정이다. 심지어 최

근의 히라카와 아키라 교수도 이 함정에 걸렸었다. 그가 대본 정토경
(Sukhāvatīvyūha)의 가장 초기 한역에 나타나는 ‘육도집경(六度集經)’과 

‘도지대경(道智大經)’을 육바라밀경(六波羅蜜經, Six Pāramitā sūtra)

과 도(道)와 지혜에 관한 대경(Mahāsūtra of the Path and Wisdom)으

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는 이러한 두 ‘경’을 가장 오래된 ‘대승경

전’으로 간주한다. 그것들이 2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한역들 중 하나

에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한역에서 경(經)은 주로 법(dharma)

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한 때때로 ‘법문(dharmaparyāya)’을 나타내

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반야경(般若經)’, ‘육바라밀경(六波羅蜜

經)’, ‘도지대경(道智大經)’의 ‘경(經)’은 ‘경전(sutra)’이 아니라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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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을 의미한다.

프론스달(Fronsdal 1998: 126)이 지적하기를, 대승 경전들은 ‘sūtra’뿐 

아니라 ‘paripṛcchā’, ‘nirdeśa’, ‘samādhi’, ‘vyākaraṇa’, ‘vyūha’라고

도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였다. 요네자와 요시야스(米澤嘉康)는 법화경, 

유마경(Vimalakīrtinirdeśa-sūtra)과 같이 흔히 ‘sūtra’와 결합하여 사

용되는 경전명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 그리고 11세기 이후에 작성된 네팔과 

티벳의 현존하는 대승 경전 사본들에서 발견된 경명을 조사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경명이 있다고 하였다.

dharmaparyāya: Arthaviniścaya-dharmaparyāya, Saddharmapuṇḍarīka

∼dharmaparyāya∼, āryaSaṃghāta∼dharmaparyāya∼

요네자와(2012)가 지적하듯이, 경명이 ‘–법문’(-dharmaparyāya)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경전 자체 내에서도 이 문헌을 수지하고, 읽고, 암송하는 것

을 장려하는 문구에서 훨씬 더 자주 나타난다. ‘법문’(dhaṃmapaliyāya)이

라는 용어는 아쇼카 비문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경전에 대한 이러한 용어 

사용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 sūtra와 결합된 경우: Daśabalasūtra, Laṅkāvatārasūtra, Ratnaketusūtra 등.

- sūtrarāja: Suvaraṇaprabhāsottamasūtrendrarājaḥ 등.

그러나, 단연코 가장 흔한 형태는 ‘∼nāma mahāyānasūtra’이다.

Ajitasenavyākaraṇanirdeśa nāma mahāyānasūtra

Amoghapāśahṛdaya nāma mahāyānasūtra

Maitreyavyākaraṇa nāma mahāyānasū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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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ādhirāja nāma mahāyānasūtra

Sukhāvatīvyūha nāma mahāyānasūtra 

Lalitavistaro nāma mahāyānasūtra ratnarājaṃ 등.

‘∼nāma mahāyānasūtra’이라는 경전명은 티베트 칸주르에서도 흔한 

표현이다. ‘비교적 후대의’ 산스크리트 사본들이나, 대략 800년 이후에 만

들어진 공인된 티베트역에 기반하여 대승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떠

한 의심도 없이 이러한 경전들이 처음부터 ‘mahāyānasūtra’라고 명명되

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일단 한역과 한역 불교문헌 목록

집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양상은 완전히 변한다. 그것들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vevulla’에서 ‘vaitulya’로, 그리고 ‘vaipulya’로, 최종적으로는 

‘mahāyānasūtra’까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20년 이상 ‘vaitulya’, ‘vaipulya’ 그리고 ‘mahāyāna’ 사이의 관

계를 연구해 왔다. 이것에 대하여 피터 스킬링(Skilling 2013)은 훌륭하고 

상세하며, 고무적인 논문을 최근 출간하였다(2013, 12월). 나는 그와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

Ⅰ. 寶積經(Ratnakūṭasūtra=Kāśyapaparivarta (迦葉品))

보적경(Ratnakūṭa)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소위 대승 경전이 있다. 그것

은 후에 ｢가섭품｣(Kāśyapaparivarta)으로 다시 명명되었고, 그때 그것은 

대보적경(Mahāratnakūṭa)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다른 문헌에서 이 문헌

은 Ratnakūṭa(-dharmaparyāya 혹은 –sūtrānta)1)로 언급되며, 훨씬 후

1) KP § 157 = KP(V-D), pp. 55-56: Mahāratnakūṭo sūtrāntarā(j)[ñ]. ... ito Ratnakūṭ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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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까지 인도, 티벳, 중국의 주석들에서 보적경으로 인용되었다. 산스크리트 

사본과 아마도 6-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두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단

편들을 제외한다면, 한역 4편와 티베트역 1편이 있다. 한역 4편은 179년에 

지루가참(支婁迦讖, Lokakṣema, Lk로 줄임)에 의해 한역된 것, 익명의 역

경가들에 의해 번역된 진(晉) 왕조 때 한역된 것(265-420년, 5세기 초반 경, 

Jin으로 줄임)과 진(秦) 왕조 때 한역된 것(351-431년, Qin으로 줄임), 마

지막으로 11세기 시작 무렵 시호(施護, Dānapāla, Dp로 줄임)에 의해 한역

된 것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단어 하나 하

나를 비교함으로써, 이 문헌의 점진적인 변화(나는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고 싶지 않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리는 다양한 경전명들을 고려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경전

명을 반드시 포함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산스크리트어 사본이나 단편들의 끝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Lk(179년). 遺曰(←日)摩尼寶經2) (*vevulla-Maṇiratna-dharmaparyāya) 

Jin(265-420년). 摩訶衍寶嚴經3) (*mahāyāna-Ratnakūṭa-dharmaparyāya)

sūtrāntarājñā-d-ekagāthām. 또한 이 문헌의 여러 구절들이 Śikṣāsamuccaya, Prasannapadā, 

Bhāvanākrama 등 다양한 문헌들에서 인용된다. Śikṣ 52.12. Ratnakūṭe; Prasp. 45.1, 47.1, 

156.1, 248.4, 336.3, 358.10. ārya-Ratnakūṭasūtra; Bhk(III) 20.11, 21.13, 27.13. 

āryaRatnakūṭe. 바로 이 문헌을 포함하여 몇몇 Mahāyāna 경전들을 모으고, Ratnakūṭa라는 

이름이 이 모음집의 제명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이 특별한 경전의 제명은 Kāśyapa- 

parivarta(｢가섭품｣)라고 언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전은 독자적인 경전으로서 Ratnakūṭa

라고 지속적으로 불려졌으며, 따라서 그 명칭은 Ratnakūṭa로서 후대의 문헌들에 인용되었다.

2) 194a19. Cf. KP § 166. 도안의 목록서에 의하면, 승우(445-518)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T. 55, no. 2145, 6b17; 510–518년)에서 지루가참의 번역은 보적경에도 인용되고, 마니보

경(摩尼寳經)에도 인용되었다. 승우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460경전 중의 하나로서 출삼장기집
(29c17)에서 경명 佛<說>遺曰(←日)摩尼寶經으로 나타난다.

3) T. 12, no. 351, 200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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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351-431년). 大寶積經 · 普明菩薩會(*Mahāratnakūṭasūtra에 있는 

*Samantāloka4)-bodhisatva-parivarta)5)

Dp(施護, ?-1017년). 大迦葉問大寶積正法經6)(*Mahākāśyapaparipṛcchā- 

Mahāratnakūṭa-dharmaparyāya)

Tib. (9세기) 'phags pa dKon mchog brtsegs pa chen po'i chos kyi rnam 

grangs le'u stong phrag brgya pa las 'phags pa 'Od srung gi le'u zhes 

bya ste (*āryaMahāratnakūṭadharmaparyāyaśatasāhasrikagranthe 

āryaKāśyapaparivarta nāma)7)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전의 명칭은 그 경전 내에서 몇 차례 언급된다.

KP § 52 = KP(V-D), p. 23. (iha) Mahāratnakūṭe dharmaparyāye, Lk. 

極大珍寶之積遺曰(←日)羅經8) (*Mahāratnakūṭa vevulla-dharmaparyāya), 

Jin.寳嚴經, Qin. 寳積經, Dp. 大寶積正法
KP § 150 = KP(V-D) 53. (iha) Mahāratnakūṭe dharmaparyāye, Lk. -, 

Jin. -, Qin. 寳積經, Dp. 大寶積正法
KP § 160 = KP(V-D) 57. (ayaṃ) Ratnakūṭo dharmaparyāyo, Lk. -, Jin. 

寳嚴經, Qin. -, Dp. 大寶積經典
KP § 157 = KP(V-D) 55-56: Mahāratnakūṭo sūtrāntarā(j)[ñ]. ... (ito) 

Ratnakūṭaṃ sūtrāntarājñā-d-ekagāthām, Lk. -, Jin. 寳嚴經, …寳嚴經, 

Qin. -, Dp. 大寶積經典, … 大寶積經典

4) Cf. KP, p. xxiii, n. 27.

5) T.11.631c-15f.

6) T. 12, no. 352, 216c29

7) Tib(Pk) No. 760 (No. 43).

8) 190c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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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명장엄경(Sarvabuddhaviṣayāvatārajñānālokālaṃkāra)에서 

이 경전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大方廣寶積法門(*mahāvaipulya-Ratnakūṭa-dharmaparyāya), 담마류

지(Dharmaruci, 曇摩流支) 역, 501년, T.12, no. 357, 239a23.

無比寳頂修多羅(*vaitulya-Ratnakūṭa-sūtra), 승가바라(僧伽婆羅, Saṅghapāla 

혹은 Saṅghavarman, fl. 506-520년) 역, T.12, no. 358, 250a29f.

shin tu rgyas pa’i sde dKon mchog brtsegs pa’i mdo (*vaipulya- 

Ratnakūṭa-sūtra) 수렌드라보디(Surendrabodhi)와 예셰데(Ye shes sde) 티베

트역, 800년 경: Tib(Pk), no. 768, mdo sna tshogs, khu 302a6 (vol. 28, p. 

123); Tib(D), no. 100, mDo sde, ga 276a6

寶積方廣正法(Ratnakūṭa-vaipulya-dharmaparyāya) 법호(法護, 

Dharmarakṣa or Dharmapāla, fl. 1004-1058년) 한역, T.12, no. 359, 254a8f.

Ratnakūṭavaipulyasūtra 12 혹은 13세기에 필사된 산스크리트 사본: JĀA 4.49)

지루가참의 한역에서, 遺曰(←日)羅10) (EH. źjwǝi [wi]11)γjwat la> 

MC. jiwi jwɒt lâ)와 그것의 축약형 遺曰(←日)의 두 가지 음사가 모두 보

인다. 이것은 아마도 ‘*vevulla(遺曰羅)/ *vevull(a)(遺曰)’12)일 것으로, 

 9) 안타깝게도 중앙아시아의 산스크리트어 단편 고사본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잘렸다. cf. BLSF I 

196.

10) 오기하라 운라이(荻原雲來)는 약 90세에 Kāśyapaparivarta 비판편집본의 편집자인(KP, ix 

참고) 홀스타인(von Staël-Holstein)에게 이러한 수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널리 

부정되거나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오기하라는 遺曰羅가 vaipulya의 불완전한 변형일 

것이라고 여겼다.

11) Schuessler 2009: 312.

12) 지루가참은 그의 팔천송반야의 번역에서 摩訶惟曰羅(T.8, no. 224, 468c12; EH. ma ha 

źjwǝi γjwat la; *Maha-vevula < *Mahā-vevulla < BHS. Mahā-vaipulya) 를 사용했다; 

cf. Krsh 2010, 324, Krsh 2011: 441; Karashima 2013: 176. 遺와 惟는 초기 한역에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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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크리트어화한 형태인 ‘vaitulya’와 ‘vaipulya’에 해당하는 지방어이다. 

그러므로 본래 문헌은 아마도 ‘*vevulla-Maṇiratna-dharmaparyāya’나 

‘*Mahāratnakūṭa vevulla-dharmaparyāya’라는 제목이 붙었을 것이다. 

진(晉) 왕조에 번역된, 같은 문헌의 두 번째 한역에서 그것은 ‘*mahāyāna- 

Ratnakūṭa-dharmaparyāya(혹은 –sūtra)’라고 이름 붙여졌다. 그러므로 

한정사가 ‘vevulla’에서 ‘mahāyāna’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지광

명장엄경의 다양한 버전에서, 이 문헌은 ‘vaitulya-’, ‘mahāvaipulya-’ 또

는 ‘vaipulya-’경전으로 언급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vevulla(즉, vaitulya

와 vaipulya)로부터 mahāyāna까지의 변천을 볼 수 있다.13)

Ⅱ. 보적경(Ratnakoṭi-sūtra)

제명을 ‘vevulla’(遺曰)로 하는 또 다른 한역 경전이 있다. 그것의 경전명

은 승우의 출삼장기집에 따르면 T. 12, no. 356 寶積三昧文殊師利菩

薩問法身經(*Ratnakoṭisamādhi-Mañjuśrī-bodhisatva-paripṛcchā- 

dharmadhātu-dharmaparyāya 또는 -sūtra) 또는 遺曰(←日)寶積三昧

文殊師利問法身經(*Vevulla-Ratnakoṭisamādhi-Mañjuśrī-paripṛcchā- 

dharmadhātu-dharmaparyāya 또는 -sūtra)라고 불린다.14) 목록집 역
어 vi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예. 遺摩羅涅 Vimalanetra, T. 15, no. 624, 363c1f. Cf. 

Coblin 1993, 907; 阿惟潘 [BHS. Avṛha, Abṛha, Pā. Aviha], 阿惟三佛 [Gā. avisa(ṃ)bosi 

< abhisambodhi], 阿惟越致 [BHS. avivarti(ka); cf. Krsh 2010: 750). 반면에 曰은 vut, 

vud, vul와 같은 vu+폐쇄음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g. 泥曰 (EH. ni γjwat; Gā. ṇivudi 

< nirvṛti, Gā. ṇivuda < nirvṛta), 鬱單曰 (Gā. *Utaravuru < Uttarakuru).

13) Ratnakūṭa가 스리랑카의 Nikāyasaṃgraha(14c)에서 언급되었다. Vaitulya, Vājiriya 학파

에 가까운 śāstra; Āndhra 지방에서 제작했다. Pagel 1995: 73f. 참조. 

14) 이 경명은 출삼장기집에서(T. 55, no. 2145, 30b20f. 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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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삼보기(597년?)에 따르면 이 한역은 안세고에 귀속되지만, 분명히 안세

고의 한역은 아니다.15) 문헌의 역자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지만, 나는 이 한역이 지루가참이나 또는 그의 문하에 의해 행해

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이 한역에서의 용어나 문체가 지루가참의 

한역들과 매우 잘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謂’([누군가]에게 말하다)와 ‘用

〜故’(왜냐하면)의 사용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한역은 다음의 명칭을 ‘가졌었다’.

遺曰(←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Vevulla-Ratnakoṭisamādhi- 

Mañjuśrī-paripṛcchā-dharmadhātu-dharmaparyāya 또는 -sūtra)

또 다른 한역과 티벳역이 있다.

入法界體性經(*Dharmadhātusvabhāvāvatārasūtra?, T. 12, no. 355), 

사나굴다(闍那崛多, 523–600년 경), 이 텍스트 자체 내에서 다음과 같이 명명된

다. 文殊師利童子所問(*Mañjuśrī-kumārabhūta-paripṛcchā)

phags pa Rin po che’i mth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ārya-Ratnakoṭir nāma mahāyānasūtra) Pk. No. 786, D. No. 0118

巻。或云遺曰[←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 승우가 발견할 수 없는 460개의 경전 중 하

나로 언급된다. 반면에 출삼장기집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비장방(費長房)은 역대삼

보기(歷代三寶紀)(597년?)에서 역자를 안세고에게 잘못 귀속시키고 있다. 그 이후 후대 목록

집이나 경전들은 이를 신뢰해왔다. 후대 목록작성자들은 이 기술을 의해 그대로 복사했다. 비장

방에 의한 역대삼보기, T. 49, no. 2034, 52b10f.: 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一卷(亦
云遺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가 그것이다. T. 55, no. 2153, 373b18f., T. 55, no. 

2154, 479b12f., 684c4f., no. 2157, 776b19. 참조.

15) Fang and Gao 2012: 87-100 참조. 여기에서 그것의 어휘 사용이 안세고역의 어휘 사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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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전은 ‘vevulla’ 경전으로 불렸을 테지만, 후대에 이 명칭은 

제거되었고 훨씬 후대에는 ‘mahāyānasūtra’로 변화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寶積(Ratnakoṭi)이라는 삼매에서 나오자,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부처님은 이에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서 문수보살이 

법계(dharmadhātu) 등에 관해 사리불(Śāriputra)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가 답을 하였다. 따라서, 이 경은 위에 인용된 것과 같은 이름이 붙

여졌다.

Ⅲ. 濟諸方等學經(Sarvavaitulyasaṃgraha- 
dharmaparyāya, -sūtra)

이미 언급했듯이, ‘vevulla’는 빨리어로는 ‘vedalla’, ‘vetulla’, ‘vetulya’, 

불교 산스크리트어로는 ‘vaidalya’, ‘vaitulya’, ‘vaipulya’, 간다리어로는 

‘vehula’라는 변이형이 있다. 어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cf. Norman CP 

II 44).

앞서 보았듯이, 이 용어는 초기 한역들 중 하나에서 遺曰羅/遺曰로 음역되

었는데, 그것의 원형은 틀림없이 ‘vevulla/vevull(a)’였을 것이다. 후대 한역

에서, 이 용어는 두 한자로 구성된 복합어인 방등(方等)으로 번역되었다. 이 

둘은 동의어16)로, 명백히 산스크리트어 ‘tulya’(∼와 같은)와 ‘vaitulya’와

의 연관성에 기반하여, ‘∼과 같은, 균형잡힌’을 의미한다.17) 따라서 방등(方

等)의 인도 원어는 틀림없이 ‘vaitulya’, ‘vetulla’ 등등이었을 것이다. 유사

한 표현으로 방광(方廣)이 있는데, 그것은 방등(方等)보다 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와 같은’을 의미하는 방등(方等)은 한자 복합 명사로 자연스럽지

16) Cf. GH 986c, (20) 方, 齊也; (21) 方, 齊等也; (22) 方, 猶等也.

17) Cf. Karashima 1992: 278, note on 63b-5; Krsh 1998: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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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방광(方廣, 글자그대로 ‘사방 그리고 넓은’ 또는 타당성이 떨어지지만 

‘동일하고 넓은’)은 매우 어색하다. 나는 방광(方廣)이 ‘vaitulya/vetulla’로

부터 ‘vaipulya’(큼, 거대한)로 변화함에 따라 등(等, -와 같은)이 광(廣, 넓

은)으로 대체되어 어색하게 만들어졌다고 추정한다.

濟諸方等學經(Sarvavaitulyasaṃgraha-dharmaparyāya 또는 –
sūtra, 모든 ‘vaitulya’의 개요인 경전)이라는 경전은 ‘vaitulya/vetulla’에

서 ‘vaipulya-겸-mahāyāna’까지의 변화를 증명한다.18) 두 개의 한역, 카

다리크(Khadalik)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정되고 지금 대영 도서관에 보관되

어 있는 두 개의 산스크리트어 단편, 그리고 티베트역이 하나가 있다. 그것들

의 경전명은 다음과 같다.

濟諸方等學經(*Sarvavaitulyasaṃgraha-dharmaparyāya?) 축법호(竺

法護, Dharmarakṣa) 한역 (233–311년 경), T. 9, no. 274

Sarvvavaitulyasaṃgrah. .. + + +: OR15010/43 verso3 (BLSF II.1. 401, 

5-6세기)

Sarvvavaitulyasaṃgrahadharmaparyāyaṃ...Sarvvavaitulyasaṃgrahe 

sūtre: IOLSAN 1457 recto 2f.19), 5-6세기

大乘方廣總持經 (*Sarvavaipulyasaṃgraha-mahāyānasūtra) 비니다류

지(毘尼多流支, Vinītaruci) (582년), T. 9, no. 275

’phags pa rNam par ’thag pa thams cad bsdus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āryaSarvavaidalyasaṃgraha-nāma-mahāyānasūtra): Tib(Pk), 

no. 893, Tib(D), no. 227

18) Skilling은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다룬 이 경전을 이미 다루었다. Skilling 2013: 90f. 

참조.

19) Matsuda 1988: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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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전은 산티데바(Śāntideva, 650-750년 경)의 학집론(Śikṣāsamuccaya, 

Śikṣ로 줄임), 카말라쉴라(Kamalaśīla, 740-795년 경)의 수습차제
(Bhāvanākrama, Bhk로 줄임),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Bodhicaryāvatāra)

에 대한 프라즈냐카라마티(Prajñākaramati, fl. 10세기)의 주석 속에서 인

용되어,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Sarvadharmavaipulyasaṃgrahasūtra∼: Śikṣ 95.11

Sarvadharmasaṃgrahavaipulya∼: Bhk(I) 195.18

Sarvadharmavaipulya∼: Bhk(III) 26.9f.

Chos thams cad shin tu rgyas pa bsdus pa (*Sarvadharmavaipulyasaṃgraha): 

Bhk(II) 61.1.

Sarvadharmavaipulyasaṃgraha∼: Bca-P 147.8

이 경전은 582년에 역경된 두 번째 한역과 7세기 혹은 8세기 이후의 인도 

작품들에서의 인용에서 ‘vaipulya’로 불렸던 반면에, 가장 빠른 한역과 카다

리크의 산스크리트 단편들에서는 ‘vaitulya’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한역의 경전명들로부터, 그것의 원전이 ‘mahāyāna-sūtra’라고도 불

렸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역의 내용들이 보다 상세하지만, 티베트역은 전반적으로 첫 번

째 한역과 상당히 일치한다. 티베트역의 고문체는 티베트역 안에서 발견되는 

산스크리트어 제명 ‘Sarvavaidalyasaṃgraha-nāma-mahāyānasūtra’

에 의해 또한 규명된다.20)

이 경전에는 두 명의 설법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축법호의 가

20) Tib(Pk), vol. 35, p. 121, 187a2. 이 경명은 Mahāvyutpatti에서도 또한 발견된다: Mvy. 

1385. Sarvavaidalya-saṃgrah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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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오래된 한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법(Dharma)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

려가 수천 개의 방등 경전들을 가졌지만, 또 다른 승려 정명(淨命)은 1억 4천

만 개의 방등 경전들과 다른 장르의 6백만 개의 경전들을 가졌다.”21) 또한 

티베트어 역본은 다음과 같다. “정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승려가 백만 

개의 타 경전들과 6만 개의 ‘vaidalya-’ 경전을 가졌지만, 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려는 천 여개의 ‘vaidalya-’ 경전을 가졌다.”22) 두 번째 한역은 다음

과 같다. “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승려가 몇 천개의 ‘mahāyāna- 

vaipulya-dharmaparyāya’를 받고 가지고 있었던 반면, 정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려는 14억 개의 경전들과 6백만 개의 mahāyāna 경전을 가졌다.”23)

그러므로 이 경전의 다양한 버전에서 ‘vaitulya’로부터 ‘vaipulya-겸- 

mahāyāna’로의 변이를 볼 수 있다.

Ⅳ. 阿惟越致遮經(Avaivartikacakr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vaitulya’로부터 ‘vaipulya’, 마침내 ‘mahājñāna(!)’로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는 3개의 한역과 1개의 티베트역이 존재하는 

‘Avaivartikacakrasūtra’이다.

21) T. 9, no. 274, 375c29f. 時有比丘名曰爲法 … 奉持方等千餘經卷。… 淨命比丘學方等經十
四億卷, 及修餘經六百萬卷。 

22) Tib(Pk), vol. 35, p. 121, 190b7f. dge slong Chos zhes bya ba phyin te // des rnam par 

'thag pa'i mdo stong bzung ngo // bsam gtan bzhi yang thob par gyur to // dge slong 

’Tsho ba yongs su dag par ni mdo sde bye ba phrag bcu dang // rnam par 'thag pa'i 

mdo sdug khri bzung par gyur to.

23) T. 9, no. 275, 380a18ff. 有一比丘名曰淨命, 總持諸經十四億部大乘經典六百萬部爲大法
師。… (380b2f.) 復有比丘名曰達摩。於大乘經方廣正典受持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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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惟越致遮經(*Avaivarti(ka)ca(kr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축

법호 역 (284년24)), T. 9, no. 266 (abbr. Dr)

廣博嚴淨不退轉輪經(*Avaivartikacakra-vaipulya-vyūh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지엄(智嚴) 역 427년, T. 9, no. 268 (abbr. Zy)

不退轉法輪經(*Avaivartikacakr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익명의 

역자 북량(北涼) 시대(401-439년)25), T. 9, no. 267 (abbr. Bl)

’phags pa Phyir mi ldog pa’i ’khor lo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ārya-Avaivartacakra-nāma-mahāyāna-sūtra), Tib(Pk), no. 906, 

Tib(D), no. 240 (abbr. Tib)

이 경전들 내에서, 그 자체의 경전명은 다음과 같이 언급 된다.

Dr (284년) 不退轉輪方等之法26) (*Avaivartikacakra-vaitulya-dharmaparyāya) 

Zy (427년) 廣大不退轉輪(*Avaivartikacakra-vaipulya), 廣博嚴淨不退

轉輪(*Avaivartika-cakra-vaipulya-vyūha)27)

Bl (427-?년) 不退轉法輪廣博嚴淨(*Avaivartikacakra-vaipulya-vyūha)28)

Tib. Phyir mi ldog pa’i ’khor lo ye shes chen po bstan pa (*Avaivartikacakra- 

mahājñāna-nirdeśa)29)

24) T. 55, no. 2145, 7c2. 阿惟越致遮經 四卷 –– 太康五年十月十四日出。
25) 이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나는 이 한역이 도진(道泰 (fl. 427∼))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한

다. 왜냐하면 그것의 경명이 견의(堅意, Sthiramati)의 입대승론(入大乘論, *Mahāyānāvatāra)

의 한역에서 인용되었고, 그것은 도진에 의해 437-439년 즈음에도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T. 32, 

no. 1634, 45b20f. 如不退轉法輪經中廣說.

26) T. 9, no. 266, 226a3.

27) T. 9, no. 268, 285a25f.

28) T. 9, no. 267, 254b2f.

29) Tib(Pk), vol. 36, no. 906, 320a7f.; Tib(D), no. 240, mDo sde, zha 301a2. Cf. Apple 

2014: 161, 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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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역의 경명에서 단어 ‘ye shes chen po(mahājñāna)’는 ‘mahāyāna /

mahājñāna’와의 혼동을 연상시킨다. 나는 다른 논문에서 ‘mahāyāna’

라는 용어가 본래는 기본적으로 ‘buddha-jñāna’(부처의 지혜)를 의미

하는 ‘mahājñāna’(위대한 지혜)였음을 증명했다.30) 세 개의 한역 

중 어떤 것도 ‘mahāyāna-경’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

야 한다.

따라서, 이 경전의 다양한 버전에서 ‘vaitulya’에서 ‘vaipulya’, 그리고 

마침내 ‘mahājñāna/mahāyāna’로의 변이를 볼 수 있다.

Ⅴ. 如來藏經(Tathāgatagarbha-dharmaparyāya)

如來藏經의 두 개의 한역과 티베트역은 역시 ‘vaitulya’에서 ‘vaipulya’, 

그리고 마침내 ‘mahāyāna’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大方等如來藏經(*Mahāvaitulya-Tathāgatagarbha-dharmaparyāya),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Buddhabhadra, 359-429년) 420년, T. 16, 

no. 66631)

大方廣如來藏經(*Mahāvaipulya-Tathāgatagarbha-dharmaparyāya),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년), T. 16, no. 667

'phags pa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zhes bya ba theg pa chen 

30) Karashima 2001a: 170, n. 115; 2001b: § 2.7, 215-217; forthcoming.

31) 출삼장기집에 의하면(510–518년; T.55, No.2145), 법거(法炬, fl. 4세기 초반)가 동명의 

경전을 번역했다. 즉, 대방등여래장경(大方等如來藏經)이다. 그러나 그것은 6세기 초에 이

미 소실되었다. T.55, no.2145, 11c15. 大方等如來藏經一卷 ––– 或云如來藏。今闕; 

14b12. 大方等如來藏經 ––– 釋法炬出大方等如來藏一卷。佛馱跋陀出大方等如來藏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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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 mdo (ārya-Tathāgatagarbha-nāma-mahāyāna-sūtra), 샤캬프라바

(Śakyaprabha)와 예셰데(Ye shes sde), 800년 경, Tib(Pk), no. 924, 

Tib(D), no. 258

문헌 자체에서 이 경전은 Tathāgatagarbha-dharmaparyāya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i chos kyi rnam grangs 또는 - chos kyi 

gzhung32))로 언급된다.

Ⅵ. 普曜經(Lalitavistara)33)

오카노 키요시의 엄밀한 연구에 의하면, 普曜經는 대략 150년 경 간다

라에서 대중부 승려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이다. 이 경전에는 두 개의 한역

이 있다.

普曜經(*Lalitavistara-dharmaparyāya) 일명 方等本起(*Vaitulya- 

nidāna34)), 축법호 역, 308년35), T. 3, no. 186 (abbr. Dr)

32) Zimmermann 2002: 354.1f, 355.1f. 참조.

33) 오카노(岡野)에 의하면, Lalitavistara는 150년 경 서북인도에서 대중부에 속한 승려가 지었다

(loka-anuvṛt, lokottara을 사용한다. 책을 숭배하지 않고, caitya 숭배를 말한다. stūpa 숭배

가 아니다. 미륵이 유일한 보살이었지만, 그것도 범본만 그렇고 한역에서는 아니다. 공은 대부분 

말하지 않는다. 보살신앙이나 (10)지 사상의 맹아만 엿볼 수 있다. 후대의 부가 부분은 대중부/

대승을 겸학한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다.). de Jong 1998: 253. 참조.

34) LV 7.9. idaṃ ... vaipulyasūtraṃ hi mahānidānam 참조; 7.15. tad … vaipulyasūtraṃ hi 

mahānidānam 

35) Cf. 開元釋教録 (730년 이후): ‘普曜經八卷: 一名方等本起。安公云‘出方等部’。永嘉二
年五月於天水寺出。第二譯。……’ (T. 55, no. 2154, 494a19f.) = 貞元新定釋教目錄
(800년), T. 55, no. 2157, 791b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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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廣大莊嚴經(*Vaipulya-mahā-Lalitavistara-dharmaparyāya) 일명 

神通遊戲(*Vikrīḍita), 지바하라(地婆訶羅, Divākara) (614-688년), T. 3, 

no. 187 (abbr. Dv)

산스크리트 본(abbr. LV): śrīLalitavistaro nāma mahāyānasūtraṃ 

ratnarājaṃ (LV 444.18) = 'phags pa rGya cher rol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Tib(Pk), no. 763, Tib(D), no. 95

이 텍스트 자체 내에서, 경명은 다음과 같이 언급 된다.

Dr. 483b18. 普曜大方等典(*Lalitavistara-mahāvaitulya-dharmaparyāya) 

(= 483c6), 484a3. 普曜經典大方等法(*Lalitavistara-sūtra mahāvaitulya- 

dharmaparyāya), 530c12; 普曜大方等法(*Lalitavistara-mahāvaitulya- 

dharmaparyāya)

Dv. 539b23f. 有經名爲方廣神通遊戲大莊嚴法門 (*Vaipulya-vikrīḍita- 

mahā-Lalitavistara-dharmaparyāya); 540a10. 神通遊戲大嚴(v.l. 莊嚴)

經典(*Vikrīḍita-mahā-Lalitavistara-dharmaparyāya); 540a15f. 方廣神

通遊戲大嚴(v.l. 莊嚴)經典(*Vaipulya-vikrīḍita-mahā-Lalitavistara- 

dharmaparyāya); cf. 588a10. 方廣神通遊戲大嚴之定

LV 4.17f. = LV(H) 274.10. Lalitavistaro nāma dharmaparyāyaḥ sūtrānto 

mahāvaipulyanicayo; 6.16 = LV(H) 276.28f. Lalitavistaraṃ nāma 

dharmaparyāyaṃ ; 7.20f. = LV(H) 282.3. Lalitavistaro nāma 

dharmaparyāyaḥ sūtrānto mahāvaipulyaḥ; 438.20f. Lalitavistaro nāma 

dharmaparyāyasūtrānto mahāvaipulyabodhisattvavikrīḍitaḥ; cf. LV 

7.9 = LV(H) 278.25f. idaṃ ... vaipulyasūtraṃ hi mahānidānam; 7.15 =

LV(H) 280.9f. tad ... vaipulyasūtraṃ hi mahānidā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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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경전 역시 ‘vaitulya’에서 ‘vaipulya’, 그리고 마침내 

‘mahāyāna’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Ⅶ. 법화경(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내가 다른 논문에서36) 증명한 바와 같이, 법화경의 산스크리트어 사본

과 한역에는 ‘vaitulya/vaipulya’ 변형의 예가 많다.

5-8세기 경 산스크리트어 중앙아시아의 사본들과 단편들(abbr. O, SIP, 

H6, Wille 2000)은 보통 ‘vaitulya’로 읽는 반면, 길기트 사본(7세기 혹은 

8세기)과 네팔 사본(11세기 이후, KN로 줄임37))에는 ‘vaipulya’로 적혀있

다.38) 티베트역에서 ‘shin tu rgyas’와 ‘rab rgyas’로 읽히는 것은 후자와 

일치한다. 286년의 축법호 역(Dr로 줄임, T. 9, no. 263)은 방등

(=vaitulya)이라고 적혀있다. 반면, 406년의 쿠마라지바 역(Kj로 줄임, T. 

9, no. 262)은 대승(=mahāyāna)/대승경(mahāyāna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

Dr. 63b25. 方等; KN. 5.8. mahāvaipulya∼(= O etc.); SIP/11, no. 4039). 

mahāvaitulya∼; Kj. 2b8. 大乘經

36) Karashima 1992: 29 (63b-5), 37 (66a-12), 51(70b7), 80(79c9), 80(79c-11), 102 

(86c-7), 114(91c-6), 120(93c4), 278, note on 63b-5; Krsh 1998: 133-134.

37) 길기트 사본에서의 읽기가 네팔 사본에 근거하고 있는 Kern-Nanjio 편집본과 다를 때는, 길기

트 사본의 읽기가 주목된다.

38) 중앙 아시아 사본에서의 vaitulya와 보다 중세 인도어 형태인 vetulya은 Toda 1974: 68-69에

서 연구되었다.

39) Petrovsky Collection의 단편 읽기는 Bongard-Levin/Vorob’ëva-Desjatovskaja 1985: 

127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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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66a18. 方等正經; KN. 19.12. mahāvaipulya∼; O. mahāvaitulya∼; 

Kj. 4a9. 大乘經

Dr. 70b12. 方等經; KN. 46.8. vaipulya-sūtra∼; O. vaitulya-sūtra∼; 

Kj. 8a14. 大乘

Dr. 79c9. 方等; KN. 98.3. vaipulya-; O, H6(302)40), Wille 2000: 47. 

vaitulya-; Kj. 16a21. 大乘

Dr. 79c19. 方等經; KN. 98.11. vaipulya-sūtra∼; O. vaitulya-sūtra∼; 

Kj. 16a28. 大乘

Dr. 81a19. 方等; KN. 110.6.-; Kj. 17c6. 大乘

Dr. 86c23. 方等經; KN. 146.8. vaipulya-sūtrānta-; O. vaitulya- sūtrānta-; 

Kj. 20c22. 大乘經典

법화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장은 ‘vaipulya-/vaitulya-sūtra’가 진리이

며, 전통적인 아홉 종류의 가르침(즉, sūtra, gāthā, itivṛttaka 등)은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편품｣(Upāyakauśalya-parivarta)

의 45-50절을 보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홉 종류의 가르

침을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부처의 지혜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서 설했다. 

이제 여기에는 몇 백만 부처님께 봉사하는 순수하고 총명하며 온화한 부처의 

아들들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vaipulya-/vaitulya-sūtra’를 설할 

것이다(Dr. 70b7. 方等經 = O, Wille 1998, 245. vaitulya-sūtra∼; 

KN. 46.4. vaipulya-sūtra∼; Kj. 8a10. 大乘經).”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점은 이 경전이 경전 자체 내에서 ‘(mahā-) 

vaitulya / -vaipulya’로 불린다는 사실이다.

40) 대영박물관의 단편의 읽기는 Toda 1983: 30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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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66b3. 正法華方等; KN. 21.1. Saddharmapuṇḍarīkaṃ nāma 

dharmaparyāyaṃ; O. Sad° nāma dha° sūtraṃ mahāvaitulyaṃ; Kj. 

4a24. 大乘經名妙法蓮華
Dr. 66b7. 法華方等正經; KN. 21.6. Sad° dharmaparyāya∼

sūtrānta∼mahāvaipulya∼; O. Sad° dharma° sūtra∼mahāvaitulya∼; 

Kj. 4a29. 是經

Dr. 91c24. 正法華方等經典; KN. 181.5f. Sad° nāma dharma° 

sūtrānta∼mahāvaipulya∼; O. Sad° nāma dharma° sūtra∼mahāvaitulya∼; 

Kj. 25a28. 大乘經名妙法蓮華
Dr. 124b3. 正法華經方等典詔; KN. 389.7f. Sad° nāma dharma° 

sūtrānta∼mahāvaipulya∼; O. Sad° nāma dharma° sūtra∼mahāvaipulya∼
(sic); Kj. 52a5. 大乘經名妙法蓮華

Dr. 93c4. 斯正法華 ... 大方等經; KN. 193.7. Sad° vaipulyasūtra∼; 

O. <Sad°> vaitupulyasūtra∼; Kj. 26c10. 法華經

또한 경전의 각 장 끝에서, 길기트-네팔 사본에는 ‘Saddharmapuṇḍarīka∼
dharmaparyāya∼’라고 적혀있는 반면, 파하드-벡 야일라키(Farhād- 

Bēg Yailaki)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소위 카슈가르 

사본(O)과 다른 중앙아시아 사본에서는 각각 ‘Saddharmapuṇḍarīka∼
mahāvaipulyasūtraratna∼’와 ‘Saddharmapoṇḍarīka∼mahāvaitulyasūtraratna

∼’로 적혀 있다. 소위 카슈가르 사본의 읽기는 다음과 같은 코탄 문헌과 일치

한다. “Sadharmapuṇḍarī∼sūttra∼… mahāvittūlyasūtrīnai raṃnä.”41) 

게다가, 축법호가 286년에 번역한 법화경의 가장 빠른 한역은 현재 정법

화경42)이라 불리고 있지만, 승우(445-518)의 출삼장기집(T. 55, no. 

41) Bailey 1971: 53. Cf. Norman, CP II 44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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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7b14, 510–518년)에 따르면, 방등정법화경(方等正法華經)이라

고 불렸다. 그 목록집에 따르면, 335년에 지도근(支道根)이 역경했던 방등

법화경(方等法華經)이라는 경전명을 지닌 5권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한역

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실되었다.43)

축법호 한역의 원전 제목은 중앙아시아 산스크리트어 사본들처럼 

‘vaitulya’나 그와 비슷한 단어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쿠마라지

바 번역의 원전 또한 같은 식으로 읽혔을 것이나, 그는 ‘vaitulya’를 

‘mahāyāna’의 동의어로 여겨서 대승으로 번역했다. 어떤 경우에든 원문이 

‘vaitulya’가 아닌 ‘mahāyāna’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vaitulya’는 

후대에 ‘vaipulya’로 대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중앙아시아 사본에서 특

이한 ‘vaitupulyasūtraṃ’의 형태들(186 verso 1, cf. KN. 193.7. 

vaipulyasūtram)과 ‘mahāvaitupulyasūtra-’ 형태들(211 recto 6, cf. 

KN. 223.3.-)이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vaitulya’와 

‘vaipulya’간의 변이의 동요를 암시하고, 아마도 필사자는 두 용어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두 용어를 합친 형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축법호의 법화경 번역에서 ‘대승 경전’을 의미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쿠마라지바의 시대에 ‘대승(mahāyāna) 

경전’이 유명해진 것에 비해, 축법호의 시대에는 그것이 흔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42) T. 55, no. 2145, 7b14. 正法華經十卷-二十七品。舊錄云正法華經或云方等正法華經
太康七年八月十日出.

43) 비장방(費長房)의 역대삼보기(597년?), T. 49, no. 2034, 69a27f. 方等法華經五卷。咸
康元年譯 ... 成帝世, 沙門支道根出。또 T. 49, no. 2035, 339c22; T. 55, 2149, 244c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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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1. 도안의 목록서에서 vaitulya-경전

승우(445-518)의 출삼장기집(T. 55, no. 2145, 510–518년)은 현존

하는 가장 오래된 한역불교 문헌목록집이다. 도안(道安, 312-385)이 편찬한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録, 374–385년?)44)이라는 상당히 이른 목록집

이 출삼장기집 3권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T. 55, 15b-19c). 도안의 목

록을 조사하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4세기 말 경 역경된 한역의 인도 원전에서 

‘vaitulya/vaipulya/mahāyana’라는 세 용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대진보적유일경(大珍寶積惟日經)(19b19)으로 지칭되는 문헌은 아마

도 *Mahāratnakūṭa vevulla-dharmaparyāya의 한역인 대진보적유왈

경(大珍寶積惟曰經)의 오기일 것이다.

방등(=vaitulya)이라는 경명을 가진 경은 두 편이다.

내장대방등경(內藏大方等經)45)(1권, 18a15)

방등결경(方等決經)46)(1권, 19c3). 

도안이 방등부(方等部), 곧 ‘vaitulya’ 부류로 분류한 경전은 다섯 편이다. 

보살도지경(菩薩道地經)(1권, 15b24)

태피타보살경(颱披陀菩薩經)(1권, 15b25)

내외육바라밀경(內外六波羅蜜經)(1권, 17c25)

목구경(目佉經)(1권, 18a23), 방발경(放鉢經)(1권, 18b13)이다.

44) Cf. Hayashiya 1941: 351ff.

45) Cf. Hayashiya 1941: 520f.

46) Cf. Hayashiya 1941: 114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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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evulla’나 ‘vaitulya’의 명칭을 포함한 경전이나, ‘vaitulya’로 

분류된 경전은 있지만, ‘vaipulya’나 ‘mahāyāna’를 포함한 경전은 없다.

Ⅷ−2. 출삼장기집에서 vaitulya- / vaipulya- /
mahāyāna- 경전들

도안의 오래된 목록집에 열거된 불교경전들을 제외하고, 승우의 출삼장기

집(518년)에서는 910개의 불교경전 명을 언급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遺曰(←日)摩尼寶經(29c17, *vevulla-Maṇiratna- 

dharmaparyāya)와 遺曰(←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vevulla- 

Ratnakoṭisamādhi-Mañjuśrī-paripṛcchā-dharmadhātu-dharmaparyā- 

ya)을 제외하면, 지루가참이 한역한 ‘vaitulya’ 부류의 오래된 반야 경전인 

遺曰(←日)説般若經(*vevulla-Prajñāpāramitā?)이 있었으나, 이 책은 

승우 시대에는 이미 소실되었다.47) 또한, ‘*vevulla경전’으로 보이는 두 편

의 경전명이 있다.

惟曰(←日)雜難經 (29a6, T. 17, No.760, 지겸(支謙) 한역 [fl. 222∼
252년])

惟曰(←日)三昧經 (36c23, 소실).

경전명에 (대)방등(=[mahā]-vaitulya)을 포함하는 12편의 경전들이 있다.

47) T.55, 6b14. 方等部古品{曰} 遺曰(←日)說般若一卷今闕; 14a04. 般若經––支讖出 般
若道行品經 十卷, 出古品遺曰(←日)般若經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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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門大方等經(1권, 7a21, 소실, ZQ 역)

方等正法華經(7b14, 286년, Dr 역)

濟諸方等經 일명 濟諸方等學經(7c20, Dr 역)

方等泥洹經(2권, 8a10, 269년 Dr 역)

大方等頂王經(8a15, Dr 역)

大方等如來藏經(9c20, 14b12 420년 불타발타라(Buddhabhadra) 역)

大方等如來藏經(11c15, 14b12 4세기 초반에 법거(法炬) 역, 소실)

方等大集經(29권, 11b12, 담무참(Dharmakṣema) 역 [fl. 412∼433년])

方等王虛空藏經(5권, 11b14, 14c14, 담무참 역)

方等大雲經 일명 方等無想大雲經(4권 또는 6권, 11b15, 담무참 역)

方等泥洹經(2권, 11c26, 소실, 5세기 초반, 법현(法顯) 역)

方等檀特陀羅尼經 일명 大方等陀羅尼(4권, 12a15, 397-418년, 법중

(法衆) 역)

이들을 제외하고, 방등과 대승 모두를 경전명에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경

전이 있다.

大乘方等要慧經 일명 方等慧經 일명 要慧經(1권, 29c16, T. 12, 

no. 348) 

비장방의 역대삼보기(597년?)는 이 경전을 안세고에게 잘못 귀속시켰

지만, ‘吾’(나), ‘汝’(너), ‘敢’(모두), ‘大佳’(매우 좋은), ‘善權’(방편), 그

리고 ‘大乘’(큰 수레)과 같은 표현의 사용은 지겸과 축법호, 또는 동시대인에 

의해 번역되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추정컨대, ‘대승’이라는 단어는 후대에 경

전명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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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이 방등부(方等部) 혹은 ‘vaitulya’의 부류로 분류한 일곱 편의 경전

들이 있다. 

問署經 일명 文殊問菩薩署經(1권, 6b18, Lk 역)

内藏百品經(1권, 6b24, Lk 역)

法鏡經(1권, 6c3, 181년 안현(安玄)과 엄불조(嚴佛調) 역)

普耀經(8권, 7b15; 308년 Dr 역)

頂王經(1권, 8a15, 위의 인용된 大方等頂王經의 또 다른 경명48), Dr 역)

樓炭經(5권, 8c20, Dr 역과 T.55, No.2145, 17c25)

内外六波羅蜜經 일명 内六波羅蜜經(1권, 17c25, 188년 엄불조 역, 

T. 17, no. 778). 

이것들을 제외하고, 역대삼보기는 도안에 의해 방등부로 분류된 뢰타화

라경(賴吒和羅經)(1권, Rāṣṭrapāla-sūtra)을 열거하고 있다.49)

대방광(= mahā-vaipulya)을 경명에 포함하는 3개의 경전이 있다.

大方廣佛華嚴經(50권, 11c10, 420년 불타발타라 역, T. 9, no. 278)

大方廣如來性起微密藏經 일명 如來性起經(2권, 21c18, 이전 번역에

서 ｢성기품(性起品)｣[Tathāgatotpattisambhavanirdeśa]) 발췌 역50)), 

大方廣菩薩十地經(1권, 22c24, 길가야(吉迦夜[*Kiṃkārya?, fl. 472

년 경 이후]) 역, T. 10, no. 308). 

48) T.55, no.2145, 8a15. 頂王經一卷 ― 一名維鞊子問經。安公云出方等部或云大方等頂
王經.

49) T. 49, no. 2034, 53c18.賴吒和羅經一卷 ― 初出道安云: ‘出方等部’.

50) Kimura 1999: 678f.; Kawano 2006: 23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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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경전들이 화엄경의 번역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명에 대승(大乘)이나 ‘마하승(摩訶乘=mahāyāna)’이 포함된 4개의 

경명이 있다.

大乘方便經(2권, 21c27, Nandi 역[축난제(竺難提), fl. 419년 

이후], T. 11, no. 310-38)

大乘方等要慧經 대승이 아마도 후에 추가된 경으로서 앞서 언급하

였다.

摩訶乘寶嚴經(1권, 29b25, 진(晉)나라 때의 역자미상 [265-420년]

= 摩訶衍寶嚴經(*mahāyāna-Ratnakūṭa-dharmaparyāya)

摩訶乘經51)(14권, 32a8, *mahāyāna-sūtra, 소실), 이것은 한 

문헌의 경전명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출삼장기집에 인용된 경전명 중 ‘*vevulla-경’은 4편, ‘(mahā) 

vaitulya-경’은 12편, ‘mahāvaipulya-경’은 3편, 그리고 ‘mahāyāna-경’

은 3편이다. 앞서 보듯이, ‘*vevulla-’와 ‘(mahā)vaitulya-경’은 훗날 

‘mahāyāna-sūtra’로 개칭된다. 그러므로 후대에 그리고 현재까지 

‘mahāyāna-sūtra’라 부르는 경전들은 기존에 ‘*vevulla-/vaitulya-’라고 

불렸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다. 화엄경 번역본만이 ‘vaipulya’라고 이

름 붙여졌다. 대승방편경(大乘方便經) 또는 마하승(=연)보엄경(摩訶乘

(=衍)寶嚴經)이 가장 최초의 ‘mahāyāna-경’일 것이고, 그와 같은 이름은 

5세기 초반에야 등장했다.

51) 승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摩訶乘經十四卷 ― 改字訓曰(←日)‘乘’, 그것은 그가 摩訶衍
經 중 음역한 衍을 번역어 乘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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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3. 역대삼보기에서 mahāvaitulya-/mahāvaipulya-/
mahāyāna- 경전들

비장방이 편찬한 역대삼보기(597년?, T. 49, no. 2034)는 현존하는 

한역불교 문헌목록집 중 두 번째로 오래되었다. 출삼장기집 보다 80년 정

도 후에 편찬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전명은 주로 출삼장기집의 목록서로

부터 단순히 베껴 썼다. 따라서, 다음의 새로 추가된 경전명들만 고려 할 수 

있다.

경전명에 (대)방등(=[mahā]-vaitulya)을 포함한 경전 12편이 있다.

方等首楞嚴經(2권, 57b7, 223년, ZQ 역)

大方等無相經 일명 方等大雲經 일명 方等無相大雲經 일명 大雲

無相經 일명 大雲密藏經(4권, 5권 또는 6권, 77a19, 84b2, 109c26 = T. 

12, no. 387. 大方等無想經(426년 담무참 역)

佛藏大方等經|(1권, 94a3, 송왕조[420-479년]에 도엄(道嚴), 소실)

大方等修多羅王經(1권, 111b18, 535년 보리유지 역)

大方等日藏經(15권, 102c10, 585년 나련제야사 역).

경명에 대방광(=mahā-vaipulya)을 포함하는 경전 두 편이 있다.

大方廣如來祕密藏經(1권, 112c4, 진(秦) 왕조[351-431년] 익명의 역자, 

T. 17, no. 821)

大方廣寶篋經(3권, 91b4, 443년 구나발타라, T. 14, no. 462).

경전명에 ‘대승’을 포함하는 경전 다섯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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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乘瓔珞莊嚴經 일명 樂瓔珞莊嚴方便經(1권, 94a14, 담마야사[fl. 

405-], T. 14, no. 566)

大乘寶雲經(8권, 88b26, 양 왕조[502-557년] 만다라선(曼陀羅仙, 

*Maṇḍalasena)과 승가바라(僧伽婆羅, *Saṅghabhara?) 역, Ratnamegha- 

sūtra, T. 16, no. 659 )

大乘頂王經(1권, 98c17, 538-541년 월파수나(月婆首那, *Upaśūnya), 

T. 14, no. 478)

大乘同性經(2권 또는 4권, 100b13, 110b6, 570년 사나야사(闍那耶舍, 

*Jinayaśa 또는 *Jñānayaśa); T. 16, no. 673)

大乘方廣總持經(1권; 102c2, 112a16; 582년 비니다류지; T. 9, no. 

275; III를 참고).

경전명에 ‘대승’을 포함하는 두 편의 의심스런 경전도 있다

摩訶衍優波提舍經(5권; 60a28; *Mahāyāna-upadeśa; 소실)

大乘蓮華馬頭羅剎經(1권; 113c7; 소실)

따라서 597년 경에 편집된 이 목록집에는 의심스러운 경들을 포함하여, 

‘vaitulya-경전’ 12편, ‘mahā-vaipulya-경전’ 2편, ‘mahāyāna-경전’ 7

편이 출삼장기집의 목록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발견된다.

여기서 ‘mahāyāna-경전’은 6세기에 증가 추세인 반면, ‘vaitulya-경전’

은 여전히 그 시기에도 성행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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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4. 당 왕조와 송 왕조에서 vaitulya-경전들의 소멸과 
mahāyāna-경전들의 증가

앞서 보았듯, 다양한 목록집에서 경전명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경전 중 

상당수가 소실되었다. 다음은 경명에 ‘*vevulla’, ‘방등/대방등’이 포함된 현

존하는 경전의 제목들이다: 

No. 350. 遺曰(←日)摩尼寶經 지루가참 한역, 179년, I장 참고 

No. 356. 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 일명 遺曰(←日)寶積三昧文

殊師利問法身經 지루가참 역(?)은 II장 참고

No. 348. {大乘}方等要慧經 일명 方等慧經, 역자가 안세고로 잘못 귀

속되었다. 아마도 지겸이나 축법호가 번역했거나 그들과 동시대인이 한역했을 것

이다. Ⅷ.2 참고

No. 274. 濟諸方等學經 축법호 역(233–311년 경), III 참고

No. 378. 方等般泥經 축법호 역

No. 477. 大方等頂王經 축법호 역

No. 1339. 大方等陀羅尼經 법중(法衆) 역, 397-418년.

No. 666. 大方等如來藏經 불타발타라 역, 420년.

No. 387. 大方等無想經 담무참 역, 426년.

No. 575. 大方等修多羅王經 보리류지 역, 535년.

No. 992. 大方等大雲經請雨品 사나야사 역, 북조(北周)의 557-581년.

No. 397-14: ｢日藏分｣ 일명 大乘大方等大集日藏經 나련제야사 역, 585년.

No. 397-15: ｢月藏分｣ 일명 大方等大集月藏經 나련제야사 역, 585년.

No. 397. 大方等大集經 전반부는 주로 담무참이 414-426년 한역, 후반

부는 나련제야사가 585년에 한역, 승취(僧就)가 586년 1권으로 편집.

No. 416. 大方等大集經賢護分 사나굴다 역, 594/5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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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10-36. ｢善住意天子會｣ 일명 大方等住意天子所問經 달마급다(達

摩笈多, Dharmagupta) 역, 수(隋) 왕조의 605-616년 (大業 연간).

No. 415. 大方等大集經菩薩念佛三昧分 달마급다, 605-616년.

그러므로, 17편의 ‘*vevulla/vaitulya-/mahāvaitulya-경전’이 2세기에

서 7세기 초반에 걸쳐있다. 또한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vevulla’와 

‘vaitulya-’는 초반에 사용되었지만, 후대에는 오직 ‘mahāvaitulya’라는 용

어가 이용되었다. 이 장르의 가장 마지막 경전은 7세기 초반에 번역되었는데, 

훗날 소실되었다.

다음은 경명에 ‘방광/대방광’이 포함된 현존하는 경전들의 제목들이다.

No. 1489. 淸淨毘尼方廣經 구마라집 역, 5세기 초.

No. 278. 大方廣佛華嚴經 불타발타라 역, 420년.

No. 821. 大方廣如來祕密藏經 익명의 역자, 세 번째 진(秦) 왕조(351- 

431년)로 추정

No. 311. 大方廣三戒經 담무참 역, 북량(北涼) 왕조(401-439년)

No. 410. 大方廣十輪經 익명의 저자, 북량 왕조(401-439년)로 추정

No. 353.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구나발타라 역, 송 왕조(420- 

479년)

No. 462. 大方廣寶篋經 구나발타라 역, 송 왕조(420-479년)

No. 308. 大方廣菩薩十地經 길가야(吉迦夜, *Kiṃkārya?) 역 (fl. 472년 경)

No. 275. 大乘方廣總持經 비니다류지 역, 582년

No. 187. 方廣大莊嚴經 지바하라 역

No. 295.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지바하라 역

No. 836. 大方廣師子吼經 지바하라 역, 680년 역

No. 1181. 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師利根本一字陀羅尼經 보사유(寶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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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 *Maṇicinta(na)?), 702년

No. 279. 大方廣佛華嚴經 실차난다(實叉難陀, Śikṣānanda, fl. 695- 

710년) 역

No. 298. 大方廣普賢所說經 실차난타 역

No. 301. 大方廣如來不思議境界經 실차난타 역

No. 304. 大方廣入如來智德不思議經 실차난타 역

No. 300. ｢大方廣華嚴經不思議佛境界分｣ 제운반야(提雲般若, Devaprajñā, 

Devendraprajñā, fl. 689?-741?년) 역

No. 306. 大方廣佛花嚴經修慈分 제운반야 역

No. 667. 大方廣如來藏經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년) 역

No. 1019.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四十二字觀門｣ 불공 역

No. 1101. 大方廣曼殊室利經 불공 역

No. 1215. ｢方廣曼殊室利菩薩華嚴本敎閻曼德迦忿怒王眞言大威德儀

軌品｣ 익명의 역자 혹은 불공 역

No. 1216. ｢大方廣曼殊室利童眞菩薩華嚴本敎讚閻曼德迦忿怒王眞言

阿毘遮迦儀軌品｣ 익명의 역자 혹은 불공 역

No. 293. 大方廣佛華嚴經 반야(般若, Prajña, fl. 800년 경) 역

No. 1191.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천식재(天息災) 일명 법

현(法賢) 역, fl. 980-1000년

No. 299. 大方廣總持寶光明經 법천(法天) 일명 법현 (fl. 973-1001/ 

1002년) 역

No. 346. 佛說大方廣善巧方便經 시호(施護, Dānapāla)(-1017/1018

년) 역

No. 844. ｢佛說大方廣未曾有經善巧方便品｣ 시호(-1017/1018년) 역

No. 438. 佛說大乘大方廣佛冠經 법호(法護, Dharmapāla)(963-1058/ 

1059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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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세기 초반부터 11세기 걸쳐 30권의 ‘vaipulya- /mahāvaipulya- 

경전’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목들은 화엄경군에 있는 것들과 더불어 금강

승(Vajrayāna) 경전에서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이들과는 

별개로, 7세기에 ‘(mahā)vaitulya’가 소실된 반면에, 30편의 ‘(mahā) 

vaitulya-경전’ 중 21편이 7세기 이후에 등장할 만큼 ‘(mahā)vaipulya’는 

지속적으로 좀 더 성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앞서 보았듯이 많

은 경전의 제목들이 전자에서 후자로 대체되었다.

다음은 경명에 대승이 포함된 현존하는 경전들 제목들이다.

No. 348. {大乘}方等要慧經 일명 方等慧經, 실수로 역자가 안세고에 

귀속됨. 지겸, 축법호 혹은 그들과 동시대인의 역으로 추측. 추정컨대 ‘대승’이 

후대에 경명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Ⅷ.2 참고)

No. 351. 摩訶衍寶嚴經 익명의 역자, 진(晉) 왕조(265-420년) 시대로 

추정, 5년 초로 추정

No. 566. 大乘瓔珞莊嚴經 일명 樂瓔珞莊嚴方便經 담마야사(曇摩耶

舍, Dharmayaśa, fl. 405년 이후)

No. 310-38. ｢大乘方便會｣ 일명 大乘方便經 축난제(竺難提, fl. 419년 

이후)

No. 158. 大乘悲分陀利經 익명의 역자, 진(秦) 왕조(351-431년)로 추정

No. 310-9. 十法經 일명 ｢大乘十法會｣ 불타선다, 539년.

No. 478. 大乘頂王經 월파수나, 538-541년

No. 659. 大乘寶雲經 만다라선(曼陀羅仙, *Maṇḍalasena)과 승가바라

(僧伽婆羅, *Saṅghabhara?), 양(梁) 왕조 시대(502-557년)

No. 314. 佛說大乘十法經 승가바라, 양(梁) 왕조(502-557년)

No. 673. 大乘同性經 사나야사, 570년

No. 275. 大乘方廣總持經 비니다류지, 5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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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8. 大乘悲分陀利經, No.1493. 大乘三聚懺悔經 둘 모두 사나

굴다(523-601년) 역

No. 411. 大乘大集地藏十輪經 현장(玄奘, 600/602-664년) 역

No. 347. 大乘顯識經, No. 661. 大乘百福相經, No.662. 大乘百福

莊嚴相經; No.674. 證契大乘經, No. 681. 大乘密嚴經 No.772. 大乘

四法經, No.829. 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 No.830. 大乘遍照光明藏無

字法門經 모두 지바하라 역

No. 467. 大乘伽耶山頂經, No.568. 有德女所問大乘經, No. 1130. 

｢大乘金剛髻珠菩薩修行分｣ 모두 보리류지 역, 693년 경.

No. 672. 大乘入楞伽經, No. 774. 大乘四法經 둘 다 실차난타(fl. 

695-710년) 역

No. 577. 大乘流轉諸有經 의정(義淨, 635-713년) 역

No. 694. 大乘造像功德經 제운반야(提雲般若 , Devaprajñā, 

Devendraprajñā, fl. 689?-741?년) 역

No. 682. 大乘密嚴經, No. 710. 慈氏菩薩所說大乘緣生稻簳喩經, 

No. 1177A.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敎王經, No. 1215. 

｢大乘方廣曼殊室利菩薩華嚴本敎閻曼德迦忿怒王眞言大威德儀軌品｣, 

No.1253. 大吉祥天女十二契一百八名無垢大乘經 모두 불공(705-774년) 역

No. 159. 大乘本生心地觀經, No.261.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반야

(般若, Prajña, fl. 800년 경) 역

No. 936 大乘無量壽經 일명 無量壽宗要經 법성(法成, 8세기-9세기 

초중반)

No. 363. 大乘無量壽莊嚴經, No. 472. 大乘善見變化文殊師利問法

經, No. 473. 妙吉祥菩薩所問大乘法螺經, No. 939. 大乘觀想曼拏羅

淨諸惡趣經, No. 1050. 大乘莊嚴寶王經, No. 1168A. 大乘八大曼拏

羅經 모두 천식재(天息災) 일명 법현(法賢)(fl. 980-1000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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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33. 大乘日子王所問經, No. 937. 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

如來陀羅尼經, No. 1128. 最上大乘金剛大敎寶王經, No. 1164. 大
乘聖吉祥持世陀羅尼經 모두 법천(法天) 일명 법현(法賢)(fl. 973-1001/ 

1002년) 역

No. 316. 大乘菩薩藏正法經, No. 321. 護國尊者所問大乘經, No. 

331. 無畏授所問大乘經, No. 437. 大乘寶月童子問法經, No. 711. 大
乘舍黎娑擔摩經, No. 843. 大乘不思議神通境界經, No. 1497. 大乘戒

經 모두 시호(-1017/1018년) 역

No. 652. 大乘隨轉宣說諸法經 소덕(紹德, fl. 11세기 초반) 역

No. 312. 如來不思議祕密大乘經, No.316. 大乘菩薩藏正法經, No. 

359. 大乘入諸佛境界智光明莊嚴經, No. 438. 大乘大方廣佛冠經 모두 

법호(法護, Dharmapāla)(963-1058/1059년) 역

No. 543. 巨力長者所問大乘經, No. 634. 大乘智印經 둘 다 지길상

(智吉祥, Jñānaśrī, fl. 1053년 이후) 역

그러므로, ‘대승’이라는 이름을 포함한 60권의 경전이 5-11세기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대승’이라는 이름을 포함한 많은 경전들이 6세기에 등장했

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여기서 인용된 많은 역자들, 즉 사나야

사(Jinayaśa 또는 *Jñānayaśa), 사나굴다, 지바하라(Divākara), 실차난다

(Śikṣānanda), 제운반야(Devaprajñā, 또는 Devendraprajñā), 불공금강

(Amoghavajra), 반야(Prajña), 천식재(天息災), 법천(法天) 그리고 시호

(Dānapāla)가 ‘mahā-vaipulya-’와 ‘mahāyāna’ 경전을 모두 번역한 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만하다. 두 종류의 제목이 나란히 번역되었음이 명백하다. 

다음은 각 세기 별로 3개의 경전명의 사용 빈도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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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ulla
vaitulya

mahāvaitulya

vaipulya
mahāvaipulya

mahāyāna

2세기 2 *vevulla

3-4세기 4

5세기 3 8 4

6세기 6 1 8

7세기 2 (-616년) 3 12

8세기 13 9

9세기 1 3

10-11세기 5 24

이 표에서, 더 오래된 경전명인 ‘(mahā)vaitulya’는 단지 7세기 초반까지

만 사용되었고, 이에 반하여 좀 더 새로운 ‘(mahā)vaipulya’는 그 이후에도 

성행했고, ‘mahāyāna’라는 경전명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이 명확하

게 보인다.

Ⅸ. Vaitulya의 어원과 의미

많은 설명들이 존재하지만52), 빨리어 ‘vedalla’, ‘vetulla’, ‘vetulya’, 불

교산스크리트어 ‘vaitulya’, ‘vaipulya’, ‘vaidalya’, 옛 코탄어 ‘vittūlya’

의 어원과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다.53)

52) E.g. Burnouf 1852: 754; Wogihara 1938: 406–412; Bailey 1955, 20; Maeda 1964: 

389f.; Norman 1978 = Norman CP II 44f.; ibid. 1983: 16, n. 8; Karashima 1992: 278 

(on 63b-5); von Hinu ̈ber 1994: 134f. = 2009, 172f.; Anālayo 2012: 61, n. 54; Skilling 

2013: 84ff. (자세한 참고문헌과 함께). 다음은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는 vedalla의 어원이다: 

veda + lla (= lya) (Buddhaghosa, Kaccāyana); veda + lla-suffix (Wogihara); vedalla < 

vaidarya < vi-√dal (Burnouf); vedalla < veda-ariya (PTSD); vedalla < vaidārya < 

vi-√tṝ (Jayawickrama 1962: 102, n.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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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다 에가쿠(前田惠學)는 빨리어와 한역 자료들(1964, 390ff.)에서 

‘vedalla’와 ‘vaipulya’의 의미에 대한 관습적인 해석을 철저히 고찰하고, 

그것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1) 앞으로 살펴 볼, 붓다고사(Buddhaghosa)의 해석, (2) 大毘婆沙論 
(Mahāvibhāṣā), 成實論(*Satyasiddhiśāstra 혹은 *Tattvasiddhi), 그

리고 入大乘論(*Mahāyānāvatāra)에서 ‘vaipulya’를 광범위하게 상세

한 경전으로 해석하는 것, (3) 대지도론(*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

과 대승열반경(*Mahāparinirvāṇa-mahāsūtra)과 같은 대승 문헌에서 

‘vaipulya’를 ‘mahāyāna-경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마에다는 붓다고사

의 해석이 (2), (3)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는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붓다고사(5세기)는 ‘vedalla’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경들은 지혜와 환희의 반복된 증득에 따라 설교하도록 요구받는다, 예를 들

어 Cullavedalla, Mahāvedalla, Sammādiṭṭhi, Sakkapañha, Saṅkhārabhājanīya, 

Mahāpuṇṇama Sutta 등은 vedalla라고 알아야 한다.54) 

53) Norman (CP II 44)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Vaitulya와 Vaipulya는 틀림없이 프라크리트 

ve(y)ulla와 vevulla로부터의 역성어(back-formation)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y-/-v-의 반

모음의 자음 변화를 지닌 같은 단어의 단순한 이체자였을 것이다. 반면에 어느 쪽이라도, -t- 또

는 –p-형태의 어떤 것도 역사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다.” von Hinu ̈ber (1994: 134f. = 2009: 

172f.)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er Sinn des letzten Wortes (9) vedalla- bleibt ganz 

dunkel. Im Anschluß an Sp 29,1 denkt Aggavaṃsa an eine Verbindung mit veda-. 

Unmöglich ist diese Analyse als veda-lla- nicht, da -lla-Suffixe durchauszur ältesten 

Sprache des Buddhismus zählen. Wenn die Sanskrit-Entsprechung vaipulya-, die in 

Mppś V (p. 2301) nur durch den Hinweis auf die Aussprache des Wortes und auf die 

Titel einiger vaipulya-sūtras erklärt wird, auf dasselbe Wort wie vedalla- zuru ̈ckgeht, 

mu ̈ßte *veyalla- zugrundeliegen. Fu ̈r die Aufhellung der Bedeutung des Wortesist das 

wenig hilf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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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 갑이 질문을 하고, 

을이 답변한 뒤, 갑이 답변에 만족감을 느끼고 더 질문을 하면, 을이 다시 그

에 대해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55) 마에다는 붓다고사가 ‘vedalla’ 장르의 예

로 언급한 경전들에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증명한다.

(1) 제자들 간이나 붓다와 제자 또는 제석천(Sakka) 사이의 문답으로 구성되

어 있다. 아랫사람이 질문을 하고, 윗사람이 대답한다.

(2) 몇 개의 인용된 예시들 중, ‘veyyākaraṇa’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는 이 

장르가 또 다른 다양한 장르인 ‘veyyākaraṇa’(설명)임을 보여준다.

(3) ‘vedalla’와 ‘veyyākaraṇa’를 다른 장르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

인 면모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의 반복적인 등장이다. sādh’ ayye* (혹은 

bhante 등.) (B) ti kho A (nom.) B (gen.) bhāsitaṃ abhinanditvā 

anumoditvā B (acc.) uttariṃ pañhaṃ apucchi. (B가 말한 것에 환호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훌륭합니다! 오 B 존자시여!”라 말한 뒤, A는 

B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답을 계속한다.

(4) 질문의 내용은 다양하나 주로 불교 교리와 관련된다.

54) Cf. Jayawickrama1962: 26. Sp 28.27ff.: Cūḷavedalla-Mahāvedalla-Sammādiṭṭhi- 

Sakkapañha-Saṅkhārabhājaniya-Mahāpuṇṇamasuttādayo sabbe pi vedaṃ ca tuṭṭhiṃ 

ca laddhā laddhāpucchitasuttanta vedallan ti veditabbaṃ. *Dharmadinnāsūtra (法
樂比丘尼經, MĀ, no. 210)와 *Mahākauṣṭhila-sūtra (大拘絺羅經, MĀ, no. 211)라는 

전혀 다른 제목의 한역과 대응하는 Cūḷavedalla (MN, no. 44)와 Mahāvedalla (MN, no. 

43)라는 경명은 아마도 후대의 재명명일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cf. Anālayo 2011: 

268-286; Chung and Fukita 2011: 176f.; Anālayo 2012: 60f.; Schmithausen 2014: 97, 

n. 389; Honjō 2014: 74, 657, 889.) 아래에서 보겠지만, Cūḷavedalla과 Mahāvedalla는 

아마도 각각 ‘작은 특이한 (경전)’과 ‘큰 특이한(경전)’을 의미할 것이다.

55) Cf. Wogihara 1938: 408f.; Maeda 1964: 391; Ui 1965: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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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고사를 따라 마에다는 “‘vedalla’는 붓다 또는 그의 훌륭한 제자들 중 

누군가와 같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주요 불교 교리에 관한 반복된 문답으로 

이루어진 장르의 경전들로 정의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56) 마에다에 따르

면, 이런 형식의 경전은 매우 드물지만 다음이 이에 속한다. Sn III. 6 

Sabhiyasutta = Mahāvastu III 389-401 = 불본행집경 T. 3, no. 190, 

833a1837c20; AN II 177-179 = 한역 중아함경 no. 172, T. 1, no. 26, 

709a-c = 의경(意經), T. 1, no. 82이다. MN, no. 112 Cabbisodhanasutta

= 한역 중아함경, T.1, no. 26, 732a~734a도 이 장르의 한 종류이다.

필자는 마에다가 붓다고사의 정의를 다른 해석들보다 오래된 것으로 여긴

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빨리어 정전(正典)에서, 아홉 장르의 경전들 중 하나의 경명을 제외하면, 

‘vedalla’라는 단어는 드물게 등장한다. 이는 그 뜻과 어원을 파악하기 더

욱 어렵게 만든다.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직면할 수 있는 미

래의 위험에 대한 서술에 등장하는 ‘vedalla-kathā’의 형태이다(AN III 

107.1-7).57)

다시, 미래에는 신체, 선행, 마음, 그리고 지혜가 성숙하지 못한 비구가 있을 

것이다. 법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문답을 할 때, 그들은 어두운 법으로 밀려내

려갈 것이지만 그들은 모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따라서 법의 붕괴를 통해 계율

56) Maeda 1964: 395f.

57) puna ca paraṃ, bhikkhave, bhavissanti bhikkhū anāgatamaddhānaṃ abhāvitakāyā 

abhāvitasīlā abhāvitacittā abhāvitapaññā. te abhāvitakāyā samānā abhāvitasīlā 

abhāvitacittā abhāvitapaññā abhidhammakathaṃ vedallakathaṃ kathentā 

kaṇhadhammaṃ okkamamānā na bujjhissanti. iti kho, bhikkhave, dhammasandosā 

vinayasandoso; vinayasandosā dhammasandoso. idaṃ, bhikkhave, tatiyaṃ 

anāgatabhayaṃ etarahi asamuppannaṃ āyatiṃ samuppajjissati. taṃ vo paṭibujjhitabbaṃ; 

paṭibujjhitvā ca tassa pahānāya vāyamitabb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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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붕괴가 오고, 계율의 붕괴를 통해 법의 붕괴가 올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닥칠 

것이나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세 번째 미래의 위험이다. 너는 이를 알아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AN[tr] 714).

이 묘사는 이미 마에다(Maeda 1964, 416f.)와 스킬링(Skilling 2013, 

87f.)에 의해 연구된 것이다. 필자는 이 묘사가 “아비담마(Abhidhamma)

나 ‘vedalla’에 대해 그 원리를 배우지 않은 추측으로부터 일어나는 미혹, 즉 

결국은 대승으로 알려질 과도한 존재론적 혹은 형이상학적 추측 또는 사상 혹

은 수행의 경향에 대한 경고나 반응을 언급할 수 있다”는 스킬링의 주장에 동

의한다. 여기서 ‘vedalla’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앙굿따라 니

까야에는 앞서 인용한 묘사에 바로 이어 다음과 같은 위험을 묘사하고 있다

(AN III 107.14f.).58)

여래가 설하신 깊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세상을 초월하고 공성과 연결된 이러

한 담화들이 낭송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

에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

에 의해 이야기되고 외부인들에 의해 작성되고, 단어와 문장이 아름다운, 시인들

에 의해 작성된 단순한 시로서 담화들이 낭송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할 

것이며, 그것에 귀기울 것이며,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쓸 것이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AN[tr] 714).

58) ye te suttantā tathāgatabhāsitā gambhīrā gambhīratthā lokuttarā suññatāppaṭisaṃyuttā, 

tesu bhaññamānesu na sussūsissanti, na sotaṃ odahissanti, na aññā cittaṃ upaṭṭhapessanti, 

na ca te dhamme uggahetabbaṃ pariyāpuṇitabbaṃ maññissanti. ye pana te suttantā 

kavikatā kāveyyā cittakkharā cittavyañjanā bāhirakā sāvakabhāsitā, tesu bhaññamānesu 

sussūsissanti, sotaṃ odahissanti, aññā cittaṃ upaṭṭhapessanti, te ca dhamme 

uggahetabbaṃ pariyāpuṇitabbaṃ maññiss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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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에 의해 작성된 시’, ‘단어와 문장이 아름다운’라는 구절은 대승 경

전들에 대한 모욕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상투적인 표현이다. 또한 제자들이 

설하는 대승 경전들도 있다.

Dīpavaṃsa, Mahāvaṃsa 그리고 Kathāvatthu-aṭṭhakathā에서, ‘vetulla/ 

vetulya-vāda’, ‘-vādin’ 그리고 ‘vetullaka’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는 보하리카티사(Vohārikatissa, 214-236년) 왕의 재임기간에 일반

적으로 대승 불교로 추정되는 비정통적인 교리를 소개한 무외산파

(Abhayagirivāsin)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59) 또한, ‘vetulla-vādin’

의 정전을 의미하는 ‘vetulla-piṭaka’라는 단어는 붓다고사의 상윳따 니까야
(Saṃyuttanikāya II 201)에 대한 주석인 Sāratthapakāsinī에 등장한다.

따라서, ‘vedalla-kathā’와 ‘vetulla/vetulya’에서 ‘vedalla’라는 단어

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앞서 보았듯, ‘방광’이 5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반면, ‘*vevulla’와 ‘방

등’이라는 단어는 2세기 이후부터 한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vaidalya’의 

형태는 무착(395-470년 경)의60) 아비달마집론(Abhidharmasamuccaya)

에서61), *Sarvavaidalyasaṃgraha-nāma-mahāyānasūtra의 경전명의 

59) Dīpavaṃsa 22.45 Mahāvaṁsa 33.111: vetullavādino bhikkhū, abhayagirinivāsino /

gāhayitvāsaṭṭhimatte, jinasāsanakaṇṭake.; Cf. Skilling 2013: 88 “Vetullavāda에서의 

Vetulla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 혹은 이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데, 이는 기원전 3세

기부터 2세기 이후 발생한 교리적인 논쟁과 관련된다. Vetulla를 사용하는 것은 스리랑카와 사

사나(Sāsana)의 역사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섬의 연대기(the CHRONICLE OF THE 

ISLAND [OF LANKA])와 대 연대기(the GREAT CHRONICLE)에서 그렇다. 그리고 논

사(論事 THE POINTS OF DEBATE)에 대한 주석서들에 한정되어 있다.” 정론(正論)에서

는 vetulla(vedalla)는 대승이다. Mahāvaṃsa에 의하면 Vohārikatissa (214-236)왕의 시대

에 스리랑카에 왔다고 한다. Vetullapiṭaka에 관해서는 Sāratthapakāsinī가 기록하고 있다. 

Endo forthcoming 128 참조.

60) 그러나, 이러한 귀속은 의심된다: cf. Bayer 2010: 37.

61) 무착의 아비달마집론에 대한 *Jinaputra의 주석은 vaidalya라는 단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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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된 형태 ‒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vaitulya의 과도한 산스크리트

적 표현이다 ‒ 에서, 번역명의대집 1385에 있는 Sarvavaidalya- 

saṃgrahaḥ에만 등장한다. 또한, 스킬링(Skilling 2013, 90)이 지적한 대

로, *Buddhapiṭaka의 티베트역(8세기 초반)에서, *mahāyānavaidalyasūtra

라는 경명은 *sūtrāntapravicaya와 buddhapiṭaka와 duḥśīlanigraha와 

더불어 그 문헌의 별칭 중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나 쿠마라지바의 한역(5세기 

초반)에는 오직 이 별칭만 빠져있다(T. 15, 653, 803b17f. 此經名爲佛藏

(buddhapiṭaka), 亦名發起精進 (?vīrya), 亦名降伏破戒(duḥśīlanigraha), 

亦名選擇諸法(dharmavicaya?)). 따라서 ‘vaidalya’라는 형태는 비교적 

최근 것이며 드물다. 티베트에 보존되고 있는 나가르주나(2-3세기)의 

*Vaidalyaprakaraṇa(2-3세기)의 ‘vaidalya’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Abhidh-sam-bh 96.3 (§ 118). ‘vaipulyaṃ vaidalyaṃ vaitulyam’ ity ete mahāyānasya 

paryāyāḥ. 아비달마잡집론의 한역은 다음과 같다: T. 31, no. 1605, 686b16ff. 何等方
廣？謂菩薩藏相應言説。如名方廣(vaipulyaṃ)，亦名廣破(vaidalyaṃ)，亦名無比
(vaitulyam)。爲何義故名爲方廣？一切有情利益安樂所依處故。宣説廣大甚深法故。爲
何義故名爲廣破(vaidalyaṃ)？以能廣破一切障故。爲何義故名爲無比？無有諸法能比類
故。현장의 한역에 기반한 프라단의 환범은 다음과 같다: Abhidh-sam 79.1–5. vaipulyaṃ 

katamat? bodhisattvapiṭakasaṃprayuktaṃ bhāṣitam. yad ucyate vaipulyaṃ tad 

vaidalyam apy ucyate vaitulyam apy ucyate. kimarthaṃ vaipulyam ucyate? 

sarvasattvānāṃ hitasukhādhiṣṭhānataḥ udāragambhīradharmadeśanātaś ca. 

kimartham ucyate vaidalyam? sarvāvaraṇavidalanataḥ. kimartham ucyate vaitulyam? 

upamānadharmāṇāṃ tulanābhāvataḥ (vaipulya란 무엇인가. 보살장에 포함된 이야기

이다. 왜 vaipulya라고 불리는가. 일체중생의 행복의 토대이기 때문이고, 최고의 그리고 심

오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왜 vaidalya로 불리는가. 모든 장애(sarvāvaraṇa)를 파괴하기

(vidalana) 때문이다. 왜 vaitulya라고 불리는가. 비할 바(tulanābhāva)가 없기 때문이다.’) 

Cf. T. 31, no. 1606, 743c21ff.; Abhidh-sam(E), III 610-611. 비슷한 구절이 중현

(Saṃghabhadra, fl. 5c.)의 순정리론(Nyāyānusāra)에서도 발견된다: T. 29, no. 1562, 

595a22–26. 言方廣(vaipulya)者，謂以正理廣辯諸法. 以一切法性相眾多，非廣言詞不能
辯故 亦名廣破(vaidalya)。由此廣言能破極堅無智闇故. 或名無比(vaitulya)。由此廣言理
趣幽博餘無比故。有說此廣辯大菩提資糧。(≒ T. 29, no. 1563, 892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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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dalya’와는 무관하다.62)

더 오래된 형태인 ‘*vevulla/veulla, vaitulya’, 간다리어 ‘vehula’ 그리

고 옛 코탄어 ‘vittūlya’ 모두는 ‘vaipulya’와 ‘vaidalya’의 경우 이차적인 

형태임에 반해 ‘vaitulya’가 좀 더 원형의 형태임을 암시한다.

나는 이러한 이형들 가운데 가장 원형은 ‘*vedulla’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vaitulya(> vetulla63)> *vedulla64))’에 상응하는 중세 인도어 형

태로서, ‘같은 종류’(tulya, MW, s.v.)가 ‘아닌’(vi), 즉 ‘비정상적인, 특이

한’을 뜻했을 것이다. 반드시 부처와 제자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두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문답을 담은 경전은 아마도 ‘*vedulla’라고 이름 붙여

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특이했기’ 때문이다. 이 형태

는 ‘vidala’(분리)와 연계되어, 빨리어 전통에서 ‘*vedulla’로 바뀌었을 것

으로 추정되며, 이는 ‘비정상적’인 경전의 명칭과도 적합하다. 

한편,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vedulla’는 간다리어 ‘*veulla’로 바뀌었

을 것인데, 이로부터 v를 [모음] 연성을 연결해주는 자음으로 사용하면서 

62) 용수로부터 150년 후에 성립한 입능가경에는, 인도 남부의 Vedālī에 Nāga라는 훌륭한 비구

가 나타나서, 유(有)와 무(無)의 사견(邪見)을 논파하고, 무상(無上)의 대승을 현양할 것이고, 

그리고 보살의 환희지에 머물고, 안락국(安樂國, Sukhāvatī)에 왕생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Lāv 286, ch. 10, vs. 164-166; T.16, no. 671, 569a22-27). 이와 관련해, 라자가하

(Rājagaha)를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산 중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인 Vepulla(팔리어)가 십지경
(Daśa-bh[K] 201.8)에서 Vaipulya (cf. BHSD, s.v.), Vaidalya (cf. BHSD, s.v.) 또는 

Vaiḍūrya로 산스크리트어화 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63) 팔리어에서 -t- > -d- 에 관해서는 cf. Geiger § 38.3. udāhu = Skt. utāho; niyyādeti, 

paṭiyādeti = Skt. yātayati; pasada = Skt. pṛṣata; saṃghādisesa = saṃgha + atiśeṣa; 

Lu ̈ders 1954 § 96. uppāda = Skt. utpāta, § 98. ruda = ruta; von Hinu ̈ber 2001: § 189 

surada = Skt. surata; 또한 Hinu ̈ber 2001: § 177 참조.

64) 오기하라(1938: 411)는 爲頭離(T. 25, no. 1509, 246c27; EH. γjwei dou ljei > MC. jwe 

dǝu lje)가 *vedulla의 번역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그것의 원형은 추측컨대 *vedulya 또는 

*vaidulya일 것이다. 라모뜨는 그것을 vaipulya로 잘못 제시했다(Mppś III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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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ulla’65)라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훨씬 후대에, 중세 인도어 경전들

이 산스크리트어로 변환된 3세기경 이후, ‘*vedulla’나 ‘*veulla’도 그 본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vaitulya’로 산스크리트어화 되었을 것이다. 게

다가 훗날, 즉 한역에서 5세기에 방광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4세기경

에, ‘vaipulya’라는 새로운 형태가 간다리어 ‘*veulla’나 ‘*vevulla’로부터 

만들어졌을 것이다.

*vedulla(비정상적인, 특이한) ∋ 팔리어. vedalla                ∋ vaidarya (4th/5th c.- ?) 

 > Gāndhārī *veulla > *vevulla (1st c.?) > vaipulya (3rd/4th c. -?)66)

                                                ∋ vaitulya(2nd c-) 

 　　　　　　                   Pā. vetulla, vetulya (3rd c. -)

아마도 ‘*vevulla’, ‘vaitulya’라는 경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전을 작성했

던 사람들은 그 용어들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여

겼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비달마집론에서 그 용어를 ‘필적할데 없는, 비할

데 없는’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다.

왜 ‘vaitulya’가 그와 같이 말해지는가?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들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67) 

65) vedulla로부터 (*veulla를 통해) vevulla까지의 변화를 위해서, cf. Karashima 1993: 19, § 

2.3.7. 布和 (pwo- γwa ̂ *Pova) = Skt, Pā. Potana, Pā. Pota; Pkt. Poyaṇa; ib. § 2.3.8. 嗚婆
提 (?wo bwa ̂ diei * Ovade) = Skt. Avadata, Pā. Odāta; Skt. Jeta > Kho. Jīva; Skt. udāra 

> Kho. uvāra; Skt. lokadhātu > Kho. lovadāva.

66) Cf. Gā. vehulla (written as vehula) < *veulla < *vevulla < vaipulya; Nasim Khan 81.12: 

/// aṇatara[ha]ṇae ◦ vurdhie vehulae ◦ as ̱amoṣae (i.e. *anantaradhānāya vṛddhaye 

vaipulyāya asaṃmoṣāya).

67) 각주 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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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만들어진 형태 ‘vaipulya’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성숙, 풍부함, 많음, 가득참’이다. 따라서 ‘vaitulya’와 ‘vaipulya’는 새

롭게 작성된 경전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경전은 후에 ‘대승 경

전’이라고 불렸다. 저자들은 그들 자신이 정통 경전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

용과 형태를 가진 독특한 경전들을 편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mahā)vaitulya’ 경전의 대부분이 부처와 제자, 혹은 제자들 사이의 문답

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paripṛcchā-유형’의 경전뿐 아니

라 팔천송반야와 법화경도 문답을 포함한다. 이 형태는 ‘vedalla-경전’

에 대한 붓다고사의 정의와 일치한다.

앞서 보았듯이, ‘vaitulya’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경전들은 후대에 ‘vaipulya’ 

또는 ‘대승’이라고 다시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은 산스크리트 경전들과 티베

트역 중 소위 ‘대승 경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와 같이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러한 경명들은 후대 재명명의 결과이다. 이미 주목했듯이, 경

전들에 대한 명칭 ‘대승’은 대략 400년 경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쿠마

라지바는 406년에 ‘(mahā)vaitulya’를 ‘대승경’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경전들의 ‘대승’이라는 경명이 4세기에는 인도 북쪽 혹은/그리고 북

서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반야에 대한 용

수의 주석인 대지도론으로부터 다음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
지도론에서 붓다의 가르침의 12 장르(十二分敎)중 ‘vaipuly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T. 25, no.1509, 308a5ff.).

‘상술된 경전들’(vaipulya)은 대승의 명칭이다. 반야바라밀, 육바라밀경, 

화수경(*Padmahasta, T. 16, no. 657), 법화경, 불본기인연경, 운경, 

법운경, 대운경 등의 무수한 경전들은 (사람들이) 무상정등정각의 증득을 위

한 목적으로 (설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vaipulya’라고 부른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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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도론의 이 부분은 아마도 용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쿠마라지바 그 

자신에 의해 작성이 되었을 것이다.69)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쿠마라지바 

시대까지 ‘vaitulya-경전’과 ‘vaipulya-경전’은 모두 ‘mahāyāna-경전’으

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소위 ‘대승’경의 초기 편찬자들이 그들의 경전들을 ‘vevulla/vaitulya/ 

vaipulya’(cf. 빨리어 vedalla, vetulla, vetulya, 불교범어 vaidalya, 간다리

어 vehula)로 명명했고, 후대에서야 이 경명들이 ‘mahāyānasūtra’로 바뀌

었다고 추정한다. 또한 반야바라밀과 같은 다양한 경전들처럼 몇몇 대승 경

전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불려지지 않는 것도 있다.

Ⅹ. 누가 vaitulya 경전들을 편찬했는가? - 대중부
(Mahāsāṃghika) 그리고 vaitulya-/vaipulya-/ 
mahāyāna-’ 경전들

주로 414-426년에 담무참, 585년에 나련제야사에 의해 한역되고, 승취에 

의해 586년 하나의 모음집으로 편찬된 대방등대집경(*Mahāvaitulya- 

Mahāsannipāta)이라는 ‘vaitulya’ 경전들의 모음집에서 ‘대승’이라는 용

68) 廣經者名摩訶衍, 所謂 般若波羅蜜經, 六波羅蜜經, 華手(←首)經, 法華經, 佛本起
因緣經, 雲經, 法雲經, 大雲經. 如是等無量阿僧祇諸經, 為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說‘毘佛略(呂夜反). Cf. 釋軌論에서 세친은 12분교 내의 방광(vaipulya)을 대승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세친은 대승의 특징으로서 7종 대성(大性)을 말한다. Horiuchi 2009, 27f. 참조.

69) 그러나 이 부분은 역자 쿠마라지바에 의해 추가되었을 수도 있다. Hikata 1958: LVf. 참조. 라

트나발리(Ratnāvalī)를 제외하고 용수는 대승(mahāyāna)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

다. cf. Warder 1973; Fronsdal 1998, 96: n. 7. 라트나발리를 용수의 저작으로 귀속시키는 것

은, 대승(mahāyāna)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의심받지만

(Fronsdal op. cit.), Walser는 그의 저작이라고 옹호한다.: cf. Walser 2005: 27 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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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198번 나타나고 매우 찬양된다. 또한 이 모음집에서 몇몇 경전들은 

‘mahāyāna-경(大乘經)’70)이라고 불리는데, 그 경전들은 분명히 ‘vaitulya- 

겸-mahāyāna-경전’이다. 이 모음집에서 ‘vaitulya-경전’을 비방하는 사람

들의 죄는 ‘다섯 가지 중죄(五逆罪)’ 즉,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성

자를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것, 승가의 불화를 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71) 따라서, 이러한 경전들을 붓다의 가르침으로 받아들

이지 않았던 대항자들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담무참에 의해 번역된 대방등대집경의 열번째 경전인 ｢허공목분｣(虛空

目分)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장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vaitulya-경전’

과 특정 학파의 관계를 드러낸다.

 

오! 교진여(Kauṇḍinya)여! 나의 열반 후에 열 두 부류의 여래의 가르침을 받

아들이고, 간직하고, 베껴 쓰고, 읽고, 암송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이들을 이해하

고, 올바르지 못하게 선언할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왜곡된 방식으로 가르침들을 

설명하면서, 법(Dharma)의 바구니를 숨길 것이다. 그들은 법의 바구니를 감추

기 때문에, 법장부(Dhammagupta(ka))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열 두 부류의 여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간

직하고, 베껴 쓸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비불교 문헌(外典)들을 

읽고, 암송하고, 베껴 쓰고, 이에 대해 말할 것고, 삼세(과거, 현재, 미래)의 법과 

내적이고 외적인 법의 존재에 대한 (교리)를 수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들을 논

박할 것이고, 논쟁에 능하고, 모든 종류의 생명들이 수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70) T.13, No.397, Dhk. 064c18. 何況取是大乘經典一品二品; T.13, No.397, Dhk. 212c13. 

是大乘經不從他聞而能分別.

71) T.13, No.397, Dhk. 059a15. 見有誹謗方等經者不與同止; T.13, No.397, Dhk. 218c05. 

惟除五逆謗方等經毀呰聖人; T.13, No.397, Dhk. 220a25. 除五逆罪謗方等經毀呰聖人犯
四重禁;219a5, 220b1; T.13, No.397, Dhk. 243c11. 若有衆生造作五逆謗方等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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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들은 복잡한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을 것이며, 때문에 그들은 설일체

유부(Sarvāstivādin)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래의 열

두 부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베껴 쓰고, 읽고, 암송할 것이다. 그

들은 자아(ātman 또는 pudgala)도 받는 자도 없다고 말한다. 마치 시체와 같이 

[그들은] 번뇌를 바꿀(轉)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을 음광부(Kāśyapīya)

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래의 열

두 부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읽고, 암송하고 베껴 쓸 것이다. 그

들은 땅의 특징(地相), 물과 불과 바람의 특징(水相 · 火相 · 風相), 허공과 인식

의 특징(虛空相 · 識相)을 인정하지(? 作)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화지부

(Mahīśāsaka)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래의 열

두 부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읽고, 암송하고 베껴 쓸 것이다. 그

들은 모두 마치 아이들처럼 자아(ātman 또는 pudgala)는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공의 특징(空相)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독자부

(Vātsīputranīya)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래의 열

두 부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읽고, 암송하고 베껴 쓸 것이다. 그

들은 경전의 다섯 부류 모두를 폭넓게 읽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중부

(Mahāsāṃghika)로 불릴 것이다.72)

72) T. 13, no. 397, Dhk. 159a14ff. 憍陳如！我涅槃後, 有諸弟子, 受持如來十二部經, 

書 寫 , 讀誦 , 顚倒解義 , 顚倒宣說。以倒解說 , 覆隱法藏。以覆法故 , 名曇摩鞠
多 (Dharmaguptaka)。憍陳如！我涅槃後, 我諸弟子受持如來十二部經, 讀誦, 書寫。而復
讀誦、書、說外典, 受有三世及以內外。破壞外道, 善解論義, 說一切性悉得受戒。凡所問難
悉能答對, 是故名爲薩婆帝婆(Sarvāstivādin)。憍陳如！我涅槃後, 我諸弟子受持如來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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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파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대중부와 관한 묘사는 마지막에 

나타나고 긍정적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이 ‘vaitulya-경전’의 편찬자가 대중

부에 속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중부와 팔천송반야, 법화경, 삼매왕경, 열반경, 그리고 십지경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미 지적되었다.73) 그 중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반
야경과 법화경은 대지도론에서 ‘vaitulya-경전’으로 열거되었다. 법
화경은 경전내에서 스스로를 ‘vaitulya/vaipulya’라고 부른다. 대방등대

집경이라는 ‘vaitulya-경전’ 모음집 후반부의 역경가인 나련제야사는 557

년에 삼매왕경을 번역했다. 한역은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그것은 또한 방등대집월등경(方等大集月燈經) (*Mahāvaitulya- 

Mahāsannipāta-Candradīpa-sūtra)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이 경전은 

部經, 書寫讀誦。說無有我及以受者, 轉諸煩惱, 猶如死屍。是故名爲迦葉毘部(Kāśyapīya)。
憍陳如！我涅槃後, 我諸弟子受持如來十二部經, 讀誦書寫, 不作地相, 水, 火, 風相, 虛空, 識
相, 是故名爲彌沙塞部(Mahīśāsaka)。憍陳如！我涅槃後, 我諸弟子, 受持如來十二部經, 讀
誦書寫, 皆說有我, 不說空相, 猶如小兒。是故名爲婆蹉富羅(Vātsīputranīya)。憍陳如！我
涅槃後, 我諸弟子受持如來十二部經, 讀誦書寫, 廣博遍覽五部經書, 是故名爲摩訶僧祇
(Mahāsaṃghika)。이러한 문장들은 후대 한역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e.g. T. 50, no. 

2059 高僧傳, 403a22ff.; T. 54, no. 2131 翻譯名義集, 1113a29ff.; T. 55, no. 2145 

出三藏記集, 20a22f., b23f., c23f., 21a12f., b3f. 등.

73) 대중부와 팔천송반야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는 Kajiyama 1976: 103f.; Conze 1978: 1f.; 

Sander 2000: 100; Watanabe 1995: 46f., 165f., 170f.; ibid. 2009: 20f.; Nishimura 

2006; Guang Xing 2005: 65-66; Skilling 2013b; Karashima 2012: III 560-561 = 2014: 

85–86 참조; 법화경과 관련성에 관해서는 Iwai 2014, 34–39 참조; 삼매왕경과는 Skilling 

2013a 참조; 열반경과는 Shimoda 1997, 254-256, 290, 381, 386-387, Hodge 2006. 

Kuno 1930, 특히 64, 70f., 130f.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십지경이 Mahāvastu(Mvu 

I 63–193)의 10지에 기반한다고 추정한다. 반야등론소(Prajñāpradīpa-ṭīkā)에서, 

Avalokitavrata(觀誓, fl. 700년 경)는 이러한 두 개의 문헌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대

승은 대중부 장(Piṭaka)의 Mahāvastu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지경과 반야

바라밀과 같은 특징적인 [대승 문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Skilling 2013b, 202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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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tulya-경전’ 중 하나이다.

팔천송반야와 법화경과 삼매왕경에서, 개아(pudgala) 개념과 과

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비판된다. 다양한 자

료에 의하면, 동시에 다양한 부처가 공존한다는 것, 부처님이 일음(一音)으로 

설법하는 것, 마술적으로 생겨난 붓다들(화신불)74)에 의해 설법되는 것은 상

좌부와 설일체유부 모두에게 비난받았다. 반면 대중부는 그것을 긍정했다. 사

실 논사(論事)에 대한 주석은 마술적으로 만들어진 붓다(化身佛)에 의한 

설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Vetulyaka’라고 불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양

한 부처가 공존하고 부처님이 일음으로 설법하고 화신불이 설법하는 것은 대

승 경전들의 보편적 특징이다.75) 

대중부와 대승의 밀접한 관계는 대승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바라자

(Devarāja) 사원(天王精舍)이라고 불렸던 대승 사원에서 법현(法顯)이 대

중부 계율 사본을 필사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법현이 기록한 것과 같

이, 이 율장 사본은 그곳 승단의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제타바나로부터 파

74) 대지도론에서 작자는 그가 주석한 반야 경전이 천억만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반야 경전의 

아주 작은 부분이며, 이것은 용왕과 아수라왕과 신들의 궁전에 보존되어있다고 말한다. 붓다로

서 그 자신이 설법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무량하다. 摩訶衍甚多無量無限, 如此中｢般若波羅蜜品｣, 

有二萬二千偈; ｢大般若品>, 有十萬偈; 諸龍王, 阿修羅王, 諸天宮中, 有千億萬偈等。所以者
何? 此諸天, 龍, 神壽命長久, 識念力強故。今此世人, 壽命短促, 識念力薄, ｢小般若波羅蜜
品>尚不能讀, 何況多者! 諸餘大菩薩所知般若波羅蜜, 無量無限。何以故? 佛非但一身所說, 

無量世中或變化作無數身, 是故所說無量。(756a29ff.)

75) 법화경과 대중부: ｢견보탑품｣에는 많은 붓다가 등장하지만, 다보불은 유골이고 다른 붓다가 

화불이라면, 생불은 석존뿐이어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사가라(Sāgara) 용왕의 딸이 남자로 변

성하여 붓다가 된다. 유부는 ‘多世界一仏’(하나의 불국토에 붓다가 있을 동안은 다른 불국토에

도 붓다의 출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입장에 서기 때문에 사가라 용왕의 딸이 성불하는 것은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법화경의 입장은 유부와 다르고, 대중부와 마찬가지로 ‘多世界多仏’이다. 

법화경 성문성불론, 어린 아이의 작은 선행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사론=유부가 비

판하여 91겁이 걸려 성불한 석존을 언급한다. IBK 61.1 (2012, 12). 359f. 참조.



64 불교학리뷰 vol.16

탈리푸트라로 가져온 것이다. 이로부터 이 사원의 대승 승려들은 대중부에 속

했고 따라서 데바자라 사원은 대중부-겸-대승사원이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법현이 이 사원의 재가자로부터 열반경(Vaitulya-mahāparinirvāṇa-sūtra)

의 복사본을 받았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파탈리푸트라에서 대중부와 대승의 밀접한 관계는 성실론(成實論)의 

저자 하리바르만(Harivarman, 250∼350년 경)의 전기에 나오는 다음의 

설명에 의해 증명된다. ‘時有僧祇部僧住巴連弗邑, 並遵奉大乘。云是五

部之本’(당시, 파탈리푸트라에 살았던 대중부의 비구들은 모두 대승을 받들

고 있었고, 이것이야 말로 5부 니카야의 근본으로 말해졌다.)

Ⅺ. 논자와 대중부와 대승경전

Ⅺ−1. 대승경전을 인용한 논서

놀랍게도 대정장 26-29권의 비담부에는 ‘법화’라는 단어도, 경전명으로서

의 ‘화엄’, ‘반야’도 나오지 않는다. 즉 유부 논서에는 대승경전이 아마 전혀 

인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에 대해 대승경전을 인용한 논서의 저자는 모

두 대중부와 관계가 추정되는 비구들이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반야경의 주석서인 대지도론에는, 반야경은 

물론, 법화경이 22회나 인용되어 있다. 대지도론에는 한역자 쿠마라지바

가 설명한 문장이 섞여있음은 틀림없지만, 대부분은 용수의 저술로 생각해야

한다. 용수와 대중부계 동산파(Pūrvaśaila)의 관계는 이미 지적되어 왔

다.76) 필자도 용수가 대중부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77) 그 근거

76) Cf. Mabbett 1998; Walser 2005: 88; Mitrikesk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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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용수는 대중부 안다카(Andhaka)파가 번성한 안다카 지방

(Andhaka/Āndhraka)78)에서 활약했었다. 용수의 이름을 딴 나가르주나콘

다(Nāgārjunakoṇḍa)부터, 대중부 또는 대중부계의 서산파(Aparaśaila) ·

동산파 · 다문부(Bahuśrutīya)의 3세기 비문이 11개, 화지부의 비문이 한 

개, 분별설부의 비문이 2개 발견되고 있다.79) 압도적으로 대중부 · 대중부계

가 이 지역에서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세경(Lokānuvartanā- 

sūtra)은 지루가참역 내장백보경(No. 17, no. 807)에 대응하고, 또 티베

트역에는 대승경전으로 되어있다.80) 이미 지적했듯이81), 이 경전은 부분적

으로 대중부의 대사(Mvu I 167.15–170.10)와 일치하고, 대중부가 지은 

경전으로 생각된다. 앞서 해리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용수의 무비찬
(Niraupamyastava) 게송 17-20은 이 경전을 근거로 한다.82) 이것들로부

터, 용수는 대중부의 경전에 밝았다고 여겨진다. 역시 용수에 저술로 된 경
집(Sūtrasamuccaya)에도 많은 대승경전이 인용되었다.83) 그러나, 오늘날

에는 용수의 저술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84)

찬드라키르티(Candrakīrti, 570–650 혹은 560-640년 경)도, 명
구론(Prasannapadā), 입중론(Madhyamakāvatāra)과 공칠십론주

77) Cf. Walser 2005: 88: ‘… Nāgārjuna probably lived in a Pūrvaśailya, Aparaśailya, or 

Caityaka monastery during the time he wrote the Ratnāvalī.’ Mitrikeski (2009) 또한 용

수와 Pūrvaśaila학파의 관계를 증명했다. 

78) Cf. Tsukamoto 1980: 461–462.

79) Cf. Tsukamoto 1980: 500–502; IBInsc I 313–352.

80) Tib(Pk) 866, Tib(D) 200. ’phags pa ’Jig rten gyi rjes su ’thun par ’jug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ārya-Lokānuvartana nāma mahāyānasūtra).

81) Takahara 1969; Shizutani 1974: 282–283, 315–318; Harrison 1982, 1995; Shimoda 

1997: 254–256; Guang Xing 2006; Mitrikeski 2009: 155–157.

82) Tucci 1932: 318, 게송 19-20. Cf. Harrison 1982: 224; Mitrikeski 2009: 156–157.

83) Cf. Pāsādika 1989; Ichijima 1990: 16(271)–24(263).

84) Ichijima 2000: 289; Harri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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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ūnyatāsaptativṛtti)에서 법화경, 반야경, 십지경, 삼매왕경, 보
적경, 능가경 등 대승경전을 인용한다.85) 한편 앞서의 기세경의 게송을 

인용하고86), 입중론에서는 그것을 동산파의 전적으로 말하고(MAv 

134.1), 명구론에서는 아함경(Āgamasūtra)으로서 인용하고 있다(Prasp 

548.5). 월칭은 그의 저작에서 유식설경량부 · 정량부 · 비바사사를 비판하

고87), 또 그 저작에는 대중부와 공통되는 생각이 보인다.88) 이로부터 찬드라

키르티는 대중부에 속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샨티데바(fl. 685-76389))의 학집론(Śikṣāsamuccaya)에는 법화

경 반야경 등 다수의 대승경전이 인용되고 있다.90) 그는 문수보살을 신

앙하고 있다고 말해진다.91) 학집론에는, 율문헌(律文献)인 비구잡송율
(Bhikṣuprakīrṇaka)이 부파명 없이 인용되고(Śikṣ 154: 17), 그것은 대중

부 · 설출세부(Lokottaravādin)의 것과 일치한다.92) 한편, 설일체유부의 율

을 인용할 때는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 Sarvāstivādaka)라고 부파

명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그는 대중부 · 설출세부의 승려였다고 추정된다.93)

디팡카라쉬리즈냐나(Dīpaṃkaraśrījñāna=Atīśa, 982-1054년)는 남벵

골 출신으로, 대중부에서 출가하고, 1042년에 서티베트 구게로 옮겨서, 

1054년 티베트에서 사망했다. 그는 대경집(Mahāsūtrasamuccaya) 중

에서 다수의 대승경전을 포함한 83종의 경전을 인용하고 있다.94) 

85) Cf. Prasp 625–629; MAv(tr.J) 6–7; Śsv(tr.G) 286–301.

86) Cf. Harrison 1982: 225–227; Shimoda 1997: 254–255; Śsv(tr.G) 41, 130, 주석 268.

87) E.g. Prasp 302–323.

88) Cf. YṢV(tr.F) 224, 주석 407.

89) Bca(tr) viii.

90) Śikṣ 367–371.

91) Bca(tr) viii, 191.

92) Ishida 1993: 2.

93) Enomoto 2004, 674, 주석. 51.

94) Mochizuki 2013, 729f.에 의하면, Mahāsūtrasamuccaya는 273곳에서 83개의 경전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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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대승경전을 많이 인용한 용수 · 찬드라키르티 · 샨티데바 · 디

팡카라쉬리즈냐나는 모두 대중부계의 비구라고 생각된다.

XI−2. 세친(世親) - ‘설일체유부로부터 타락한 vaitulika’

반면 세친은 유부출신이었지만, 대승경전의 주석을 썼다. 그러나 설일체유

부의 논서인 아비달마등론(Abhidharmadīpa, Dīpakāra 저, 450-550년 

경?)은 ‘Vaitulika’들을 비판한다. 

설일체유부는 삼세가 있고, 세 종류의 항상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분별론자

와 비유사(Dārṣṭāntika)는 현재만 있다고 생각한다. 도리에 맞지 않는 공성론자

(ayoga-śūnyatāvādin)인 Vaitulika는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뿌드갈라논자는 뿌드갈라도 실유한다고 생각한다. …… 설일체유부만이 옳다. 비

유사 · Vaitulika · 뿌드갈라논자는 이증(理証)이나 아함(阿含)에 의하지 않는 

삿된 논자(邪論者)이다(Abhidh-d 257.4ff.).

‘Vaitulika’는 조건(緣)에 의해 생겨난 것은,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다고 믿고 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법은 무아라고 믿고 있다(Abhidh-d 

276.5ff.).

삼매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지기 때

문에 반열반하지 않고, 대덕(大徳)은 ‘Vaitulika-śāstra’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

하고 있다. Śikṣāsamuccaya는 360곳에서 88개의 경전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경전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의 재인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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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야 한다(Abhidh-d 101.3ff.).

이상에서 공성론자인 ‘Vaitulika’가 설하는 내용은 확실히 반야경, 삼
매왕경, 법화경, 열반경이 설한 내용이다. 아비달마등론은 설일체

유부의 학자로서 구사론을 저술한 후 대승을 배우고, 대승경전의 주석서

와 유식관계의 저작을 한 세친을 ‘설일체유부로부터 타락한 ‘Vaitulika 

(Sarvāstivāda-vibhraṣṭi{r}-vaitulika)’(Abhidh-d 282.1)로 폄훼하고 

있다.95) 만약, 유부로부터 대승경전이 생겨났다면, 이러한 표현을 할 리가 없

다. 유부출신이면서 유부의 교리를 비판하는 대중부에서 유래한 대승경전을 

받드는 세친을 ‘낙오자’(전향자)로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유부와 대승경전이 

본래 서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부가 대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다음의 두 가지 점도 보여주고 있다. 

(1) 중앙아시아 · 실크로드북로에 있는 키질 등의 석굴 사원터로부터 나오는 

범어사본 단편의 대부분은 유부의 불전으로 대승경전이 매우 적은 것, (2) 또 

벽화에는 과거불 · 석가모니불 · 미륵을 주제로 한 것은 있지만, 간다라와 같

이 다불(多佛)의 현현이나 법화경의 이불병좌(二佛竝座)와 같은 대승경

전을 주제로 한 벽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실크로드 북로만이 아니

라 인도본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추정된다. 유부와 대승은 적어도 어느 시점

까지는 서로 수용하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유부도 대

승을 받아들인다. 한편 남방상좌부에도 무외산(Abhayagiri)파와 같은 대승

사상을 가지고 대승상좌부와 같이 된 한 부파가 있었지만 후에 배제되었다.

95) Cf. Jaini 1958: 52f. = Jaini 2001: 187f.; Mitomo 2007: 208,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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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결 론

결론적으로 나는 “대중부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경전들을 작성했고, 종종 

그것들은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불교 교리에 대한 보수주의적 사

상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붓다의 경전으로서 ‘불규칙적’이지만 ‘비할데 없

고 무적’이라는 의미에서 이 새로이 작성된 문헌을 ‘vedulla/vaitulya’라고 

불렀다”고 추정한다. 이후에 이 문헌은 더욱 긍정적인 방식으로 ‘완전한 계

발, 풍부함, 많음, 가득참’이라는 ‘vaipulya’로 불리게 되었다. 훨씬 후대에

도 이들은 또한 ‘mahāyāna-경’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

전들’을 편찬하고, 필사하고, 읽고, 암송하고, 선언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

을 ‘대승불교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대중부에 소속되었고, 따라

서 ‘mahāyāna’라는 이름이 인도의 초기 명문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훨씬 후대에, 대승경전과 교리가 훨씬 더 유명해졌을 때에야, 다

른 학파의 구성원은 그것을 인정했고 또한 흡수했다. 따라서 9세기 또는 10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명문에서 다음의 표현들이 발견된다.

pravara-mahājāna-jāyinaḥ Śākya-bhikṣor āryamūlasarvāstivādaparṣadā- 

Vaṅga-viṣayika-sthavira-Dharmmamittrasya96).

96) Facets of Indian Culture: Gustav Roth Felicitation Volume,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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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立史研究 [A History of the Formation of Original Buddhist 

Texts], Tokyo: Sankibō Busshorin 山喜房仏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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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o Composed the Mahāyāna Scriptures?:
The Mahāsāṃghikas and Vaitulya Scriptures

Seishi KARASHIMA

Professor / Director, IRIAB

In this paper, I demonstrated that the earlier composers of the 

so-called Mahāyāna sūtras had named their texts vevulla / vaitulya /

vaipulya (cf. Pāli vedalla), and only later were these titles 

changed to mahāyānasūtra. By investigating the earlier Chinese 

translations as well as the Chinese Buddhist catalogues, I also 

demonstrated the transition from vevulla (2nd century C.E.) to 

vaitulya (3rd century∼616 C.E.), and then to vaipulya (5th century 

onwards) and finally to mahāyānasūtra (5th century onwards).

I assume that the original form of these variants could have been 

*vedulla, a Middle Indic form corresponding to vaitulya (> vetulla > 

*vedulla), which might mean ‘not’ (vi) ‘of the same kind’, i.e. 

‘unusual, irregular’. This name *vedulla (Pā. vedalla) was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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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 ‘unusual’ scriptures consisting of repeated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an inferior and a superior person, such as between 

Indra and the Buddha or between disciples. Probably, those who had 

composed the new scriptures, thought that they were composing 

unique texts, whose contents and forms were not found in orthodox 

scriptures, named these texts as *vevulla, vaitulya, meaning as 

‘incomparable, peerless’.

The 大方等大集經(*Mahāvaitulya-Mahāsannipāta), which was 

compiled in 586 C.E, is apparently a collection of the vaitulya-cum- 

mahāyāna-scriptures. In this collection, there is passages which 

describe the various Buddhist schools, among which the description 

concerning the Mahāsāṃghikas is expressed in a positive way, while 

other schools are described negatively. We may assume that the 

composer of this vaitulya-scripture belonged to the school of the 

Mahāsāṃghika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ahāsāṃghikas and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Samādhirājasūtra, 

Mahāparinirvāṇa mahāsūtra and Daśabhūmikasūtra have been already 

pointed ou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ahāsāṃghikas and 

Mahāyāna in Pāṭaliputra is also recorded. Also, Nāgārjuna, Candrakīrti, 

Śāntideva and Dīpaṃkaraśrījñāna, who quoted Mahāyāna scriptures in 

their texts, are assumed to have been monks of the Mahāsāṃghikas. 

Vasubandhu, who was a monk of the Sarvāstivāda school and wrote 

the Abhidharmakośa, a compendium of its doctrines, but later also 

wrote commentaries on some Mahāyāna scriptures, was criticised as 

‘a dropout from the Sarvāstivāda school’ in the Abhidharmadīpa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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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school. I also pointed out none of Mahāyāna scriptures are 

referred to in the whole Abhidharma texts, which were composed by 

the Indian Sarvāstivādins. Thus, the Sarvāstivādins were originally 

antagonistic to Mahāyāna Buddhism.

In conclusion, I assume that members of the Mahāsāṃghikas 

composed new scriptures, often consisting of questions and answers, 

thus condemning the conservative thoughts on Buddhist doctrines, and 

called these newly-composed texts as vedulla / vaitulya, in the meaning 

of their being ‘irregular’ as Buddha’s scripture but ‘incomparable, 

peerless’. Later, they came to be called in a more positive way as 

vaipulya ‘full development, abundance, plenty, fullness’. Much later 

still, they came to be called mahāyāna-sūtra as well. Those who 

composed, copied, read, recited, proclaimed these ‘new scriptures’, 

did not call themselves ‘mahāyanists’ at the beginning. They were 

after all members of the Mahāsāṃghikas and therefore,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name mahāyāna does not occur in early Indian 

inscriptions. Much later on, when the Mahāyāna scriptures and 

doctrine became much more popular, members of other schools 

acknowledged them and absorbed them as well.

Key Words: vaitulya scriptures, mahāyāna-sūtra, Mahāsāmghikas, 

vaipulya, mahāvaipulya, vedalla, vaitul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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